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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가지 4년 8개월 동안 장기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4년 8개월 동안의 전국 전세가격 상승률은 36.0% 수준에 달한다. 이렇듯 지속

적이고 가파른 상승세는 “전세대란”이라 불리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임차인의 어려움

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4·1 대책, 8·28 대책을 통해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다. 10월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가 소폭 둔화되고는 있으나 아직은 시장반응이 미온적이

다. 하지만, 임대차시장은 단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적다. 또한, 최근에는 

단기적인 임대료 상승의 문제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형태의 변화 등 장기적 변화의 움직임이 목

격되고 있다. 따라서 임대료 변동과 함께 임대차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다면, 최근 임대차시장의 특징과 

전망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적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자.

최근 전세시장,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

먼저, 현재의 전세가격 상승의 시계열적 특징을 확인해보자. 우리나라 전세가격은 외환위기 

이후 3번의 상승기가 존재하였으며, 하락기에 비해 상승기가 길고 상승률도 높은 특징을 보여 

왔다. 외환위기 직후 공급부족으로 69.8%에 이르는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이 1998년 12월부터 

2002년 9월까지 3년 10개월에 걸쳐 나타났다. 이후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2년 4개

월 동안 8.3%의 전세가격 조정을 겪은 이후, 3년 9개월 동안 16.6%의 전세가격 상승기가 나타

났다. 금융위기 직후 2008년 1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2.6%의 초단기의 전세가격 

하락을 경험한 이후 2009년 3월부터 2013년 10월 현재가지 최근 4년 8개월 동안 36.0%에 달

하는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세는 외환위기 직후의 급

격한 가격 상승보다는 상승폭은 적다. 그러나, 기간으로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 상승이 이어지

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스럽다. 최근 상승기 동안(2009년 3월~2013년 10월, 3년 10개월) 충

북(43.9%), 대전(42.6%), 부산(41.3%)의 전세가격 상승률은 40%를 상회하고 있다. 또한, 인천, 

전남, 경북, 제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최근 상승기 동안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이 30%

를 넘어섰다.

다만, 지역별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상승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가장 높은 상승률(12.3%)을 보였고 2012년부터는 주춤하고 있다. 2010년과 2011년 전

세가격 상승이 5개광역시와 기타지방 주도였다면 2013년은 수도권이 전반적인 전세가격 상승

세를 견인하고 있다. 지방 시장은 2013년 들어서는 안정세를 찾아가며 3% 수준의 상승률을 보

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2013년 1~10월까지 상승률이 5.5%에 달하여 2012년 연간 상승률인 
극동건설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주택공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전세 시세는 

상승일로에 있다. 

매매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2.1%에 2배를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들어 2012년에 비해 전세가격이 확대된 것은 수도권의 

영향이 크다. 결국, 2009년에서 2011년까지의 전세가격이 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현상이었

다면 2013년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로 해석하는 것이 맞

을 것이다.

규모별 전세가격 변동률의 특징을 살펴보면 중형(60~85㎡ 이하)의 상승률이 2009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가장 높다. 소형(60㎡ 이하)도 중형과 유사한 수준에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

고 있다. 특이점이라면, 2013년 들어 대형 전세가격 상승세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다. 이는 수도권 대형(85㎡ 초과)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결과이며 중소형 전세가격 상승 압박

이 대형으로까지 전이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연립, 단독 순으로 높게 나타나

고 있어 최근 상승기는 중형 아파트 전세가격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낮은 변동을 보이는 월세시장

2010년 6월부터 공표되기 시작한 수도권 

월세지수1)는 전세시장과는 다른 패턴이 

확인된다. 2011년 11월 정점을 형성한 이후 

현재까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2012년

에는 0.5% 하락에 그쳤으나 2013년은 1월

부터 10월까지 1.3% 하락하면서 하락폭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수가 발표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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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점 기간 상승률
상승기
Ⅰ

’98년 12월 ~ 
’02년 9월

3년 
10개월

69.8%

하락기
Ⅰ

’02년 10월 ~ 
’05년 1월

2년 
4개월

-8.3%

상승기
Ⅱ

’05년 2월 ~ 
’08년 10월

3년 
9개월

16.6%

하락기
Ⅱ

’08년 11월 ~ 
’09년 2월

4개월 -2.6%

상승기
Ⅲ

’09년 3월 ~ 
’13년 10월

4년 
8개월

36.0%

자료 : 국민은행

(단위 : 개, %)[그림1] 우리나라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시장구조

구분 소형 중형 대형

’'09년 3.6 4.3 2.6 

’10년 7.3 8.1 5.4 

’11년 12.5 13.6 9.8 

’12년 3.8 3.9 1.9 

’13년
(1~10월)

4.2 4.9 4.2 

주 : 소형은 전용면적 62.8㎡ 미만, 

중형 62.8~95.9㎡ 미만, 

대형 95.9㎡ 이상

자료 : 국민은행

(단위 : %)

(단위 : %)

[그림2] 연간 전세가격 변동률 [표1] 주택 규모별 전세가격 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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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 현재까지 수도권 월세가격은 2.4% 상승에 그치면서 전세시장에 비해 상당히 낮

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최고점(2011년 11월) 대비 4.2%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반면 전

세에서 보증부 월세(반전세)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아파트는 월세 하락폭이 가장 적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최고점(2011년 11월) 대비 1.9% 하락하였고 올 들어서도 0.8% 하락에 그치고 있

다. 주택유형별 월세가격 하락폭의 차이는 최근 2~3년간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이 확대되

면서 오피스텔을 비롯한 비아파트 월세가격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세와 월세가 같은 임대차시장의 가격 지표이나 다른 방향성은 나타나는 것에는 전세의 월

세 전환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1~9월까지 전·월세 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아파트 전세 거래는 감소하고 모든 유형에서 월세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

었다. 2013년 1~9월까지 전월세 거래량은 103만 7,38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하였

다. 특히, 전세 거래는 2.8% 감소하였으나 월세 거래는 21.6% 증가하여 월세 중심의 거래 증가

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아파트 전세 거래는 6.2% 감소하고 월세는 23.3% 증가하여 아파

트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아파트 주택은 전세 1.3%, 월세 20.6% 증

가하여 전반적으로는 9.4% 증가하였다. 이렇듯 월세 거래 증가는 전월세 전환율이 시중금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대료 상승을 의미한다. 우리시장에서는 전세와 월세, 그 사이에는 

 1)  국토교통부에서는 조사통계 형태로 보증부월세를 완전월세로 환산적용하여 라스파이레스산식을 적용하여 2010년 
6월부터의 월세지수를 공표하고 있음. 지방은 2012년 6월부터 공표되고 있어 시계열이 짧아 본 원고에서 제외함.

[그림3] 수도권 월세가격 지수 및 변동률 추이 [그림4] 2013년 1~9월 전년 동기 대비 전월세 거래량 추이

(단위 : %, 2012.6 = 100.0, 전월대비) (단위 : %) 주 : 확정일자를 취합하여 전월세 거래량을 산출하고 있어 

일부 월세의 경우 누락 가능성 존재함. 자료 : 국토교통부

자료 : 국토교통부



다양한 형태의 보증부 월세 시장이 존재하는 다층적인 시장이다. 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고리가 전월세 전환율2)이다. 전월세 전환율이 상승하면 전세 대비 월

세의 상승을 의미하고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전세 대비 월세가 낮아

짐을 의미한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면서 실질적인 임대료는 상승하더라도 

최근 전월세 전환율이 낮아지면서 과거 대비 전세에서 월세 가격 수준은 낮아지

고 있다. 이는 임차인의 월세 전환에 따른 저항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

토교통부에 따르면 2010년 11%를 상회하던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은 지속적으

로 하락하여 2013년 9월 기준으로 9.7%까지 하락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전환율이 수도권 단위의 전체 주택이라는 점에서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런 단

점을 보완하여 서울시가 분기별로 실거래가 기반의 전월세 전환율을 발표할 예

정이다. 2013년 3분기에 최초로 발표된 서울 전월세 전환율에 따르면 도심권의 

단독·다가구가 최고치인 9.4% 수준이며 동남권의 아파트는 최저 수준인 6.3%

이다. 또한, 보증금 규모가 클수록 전환율이 낮아지나 주택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뿐 아니라 지역별, 상품별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수도권 내에서도 외곽지역은 깡통전세 우려에 따른 월세 이동 가속

화로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 깡통전세는 임대인의 대출금 규모가 주택가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여 향후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의

미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향후 전세금 반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자발적으

로 월세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반면, 주거 환경 양호지역은 임대인이 적정 수익률

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요구하면서 월세 이동이 발생하고 있다. 매매가격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임대인은 임대료 상승을 통해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가 보다 유리한 임대료 형태임에 따라 전세는 감소하고 월세는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른 전세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세가 주거양호

지역에서는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상품별로는 신축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전세가격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114(주) 기준으로 2013년 1˜9월까지 수도권 신축(1~5년) 아파트 전세가격은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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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수익률의 개념이 아니며 임대수익률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매매가격 대비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야 함.

지역별

구분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 서남권 서북권

전 체 8.6 7.2 7.8 8.0 7.9

아파트 7.8 6.3 6.9 7.3 7.2

단독·다가구 9.4 8.3 7.7 7.9 7.5

다세대·연립 7.8 7.1 7.8 7.2 7.9

보증금액별

구분 1억이하 1억 2̃억 2억 3̃억 3억초과

전 체 8.4 6.4 6.1 6.0

아파트 8.4 6.8 6.5 6.0

단독·다가구 8.3 5.6 3.3 -

다세대·연립 8.6 6.4 6.1 -

자료 : 서울특별시(단위 : %)

[표2] 서울의 주택유형별 전월세 전환율(2013년 3/4분기)

전월세 전환율 =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12

자료 : 국토교통부

(단위 : %)[그림5] 수도권 전월세 전환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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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년 9.1%, 11년 이상 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위기, 주택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신규주택공급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주

택공급이 줄어들면서 신축주택에 대한 수급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전세 수요 강세 지속될 전망

애석하게도 2014년에도 월세 매물 증가로 인한 전세 공급 감소, 매매가격 정

체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 등이 겹치면서 전세 수요 초과 상황이 이어질 가

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요가 공급을 초과 한다’는 비율이 

95.7%에 달하고 있고 이는 2000년대 초반 전세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와 유사

한 수준이다. 지방의 경우에도 수요 초과 비율이 수도권에 비해 낮기는 하지

만, 전세 수요 강세 현상은 유사하다. 매매가격이 정체되는 상황에서는 전세 

수요 초과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임대인은 적정 수익률 확보를 

위해 월세로 전환하고 임차인은 매매로 전환하지 않고 전세 형태로 임대차시

장에 머무르면서 전세수요는 유지되거나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2014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은 11만 2,000여 호로 예정

되어 있고 이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하는 수준이라는 점은 다행스럽다. 2011

년 이후 3년간의 감소세를 마감하고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

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소형과 중형 물량이 전년 대

비 각각 44.4%, 63.2% 증가한다. 대형에서만 45.4% 감소가 예상된다. 더욱

이,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입주물량과 비교하여도 중소형 아파트는 증가하는 수준이

다.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대비 소형(60㎡ 이하) 아파트는 0.4% 감소하여 유사한 수준

의 물량이 공급될 전망이다. 중형(60~85㎡ 이하) 아파트는 18.5% 증가하여 비교적 공급이 크

게 증가한다. 절대적 입주물량 차원에서는 중소형(85㎡ 이하)을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하여 전

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역적으로는 남양주시와 경기 서북부에 

물량이 집중되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입주물량의 30.7%가 남양주와 

경기 서북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절대적 물량은 증가하나 입지적 요인이 편중되

어 있어 전세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서북권의 입주물량 증가

는 주거환경 및 교통여건이 비교적 열위에 있어 전세수요를 흡수하는 데는 일부 한계가 있다. 

2014년 입주물량(공급)과 수요의 공간적 불일치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입주

물량도 전년 대비 3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타지방의 입주물량이 급증할 것으

[그림6] 수도권 전세 수급 동향

[그림7] 수도권 아파트 경과연수별 전세가격 변동률

(단위 : %)

(단위 : %) 자료 : 부동산114(주)

자료 : 국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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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최근 5년 평균(2009~2013년) 대비 지방광역시는 15.2%, 기타지방은 60.1% 증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입주 물량 증가는 지방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세가격 안정에는 도

움을 주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미분양, 미입주 등의 부작용도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2014년 전세시장은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고 매매시장이 소폭 회복될 것

으로 기대됨에 따라 2013년보다는 상승폭이 축소되는 3% 수준의 상승이 전망된다. 수도권은 

중소형 아파트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전세가격 상승 압력을 조절할 것이다. 그러나, 입지적으

로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한계로 작용하여 임대차시장에 있어서도 지역적 요인에 따

른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은 아파트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전세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임차수요 집중에 따른 국지적 변동성은 존

재할 것이다. 다만, 월세이동 가속화, 국지적 변동성 확대, 소비자 금융부실에 의한 불안요인 

등 전세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월세 전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과제

현재 진행중인 전세가격 상승과 월세 전환은 우리나라에 커다란 숙제를 안겨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4·1대책, 8·28대책을 발표하였고 전세가격 둔화세는 미온적이긴 하나 매매전환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간

12.3 3.5 0.9 0.8 1.8 0.4 4.0 3.0

[표3] 2014년 전국 주택전세가격 전망

주 : 주택가격은 국민은행의 주택종합가격지수를 활용하였음.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단위 : 전기말 대비, %)

[그림8] 수도권 아파트 규모별 입주 물량 추이

[그림9] 2014년 수도권 중소형(85㎡ 이하) 

          아파트 입주 분포

(단위 : 호) 자료 : 부동산114(주)주 : 소형 60㎡ 이하, 중형 85㎡ 이하, 대형 85㎡ 초과

자료 : 부동산11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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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시장반응을 이끌었다고 판단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대출 증가 및 시장 내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9월, 10월 매매 거래량도 상당히 증가하였다. 연말까지 취득세 감면수요를 감안

하면, 높은 전세가의 압박을 느낀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들이 일부 매매로 전환된 것

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전세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2014년에도 전

세가격 상승세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매매수요 전환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또한, 공공이 대규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어려운 재정적 어려움도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

지 우리나라 임대차시장의 주요 공급은 민간 영역에서 이루어져왔고 임대차시장의 80%가 민

간의 전·월세 주택이다. 

그렇다고 하면, 임대차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 ‘민간

의 임대주택 역할 강화’, ‘자가보유 지원을 통해 적정 자가보유율 유지’의 세 가지의 균형이 장기

적으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민간 임대차시장의 비중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현재 논

의되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는 의도는 좋지만 시장에서 뜻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우려스럽

다. 도입 직전에 임대료를 전가하면서 전세가격 급등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최근 임

대인 우위시장이 형성되면서 특약조건 등을 통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만약, 상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약조항들을 만들어 넣는다면 정책적 의도와 달리 

임대차시장을 오히려 교란시킬 수 있다. 

현재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월세 전환 대응도 쉽지 않다. 선진국에서는 소득 대비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를 25~30%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국내의 중위가구소득에 적

용하면 100만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현실에서 교육비 등을 제외하고 부담할 수 있는 임대료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다. 결국 월세 시장과 관련된 정책은 아파트와 비아파트시장을 나눠서 정

책 수단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상당부분 월세화가 진행된 비아파트시장은 월세

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겠지만 아파트시장은 반전세, 보증부월세 형태가 주류가 될 것으로 예

상된다. 따라서, 비아파트 시장은 안정화된 월세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아파트 시장에

서는 주류가 되고 있는 보증부월세 시장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두 축으로 정책을 바라

보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월세를 단순히 전세의 대체시장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보니 보증부월세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기준으로 지수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임대

차시장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금이야 말로 임대차

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지표 개발 및 연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장기적 투자와 

노력이 장기적 임대차 시장을 제대로 인식하고 안정화시키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전세는 한국만의 독특한 주택 임대차 

방식이었지만 금융시장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다. 위클리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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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정 ◆ 부산 해운대구 기획조정실 빅데이터분석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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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만 구민의 자긍심과 삶의 터전이자, 연간 1천5백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천혜의 자연휴양지 

해운대!

그 명성에 걸맞게 기존의 통계보다 조금 더 많은 데이터, 조금 더 빠른 분석을 통해 구민과 관광객

을 위한 수준 높은 서비스와 과학적 예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해운대구의 새로운 도전에 관한 이

야기를 풀어본다.

해운대에 대한 속마음이 궁금해

해운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동백섬, 벡스코, 영화의 전당, 달맞이 고개의 멋진 풍경과 맛집을 즐

기고, 송정·해운대해수욕장의 신나는 물놀이를 만끽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게스트하우스 주인의 

정겨운 손님맞이에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낸 노곤함을 느끼며 잠을 청한다. 

해운대를 주 무대로 펼쳐지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바다축제, 해운대모래축제 기간이 여행 일정과 

맞물린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름다운 해운대 바다와 즐거운 축제는 환상의 궁합이라 할 것이다.

과학적 예측 행정을 위한 

해운대구의 빅데이터 활용

[그림1] 해운대해수욕장, 부산아쿠아리움, 달맞이 고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만큼 불편도 따르는 법... 넘쳐나는 인파와 교통 체증, 주차난은 

멋진 휴양지 해운대가 주었던 감동을 순식간에 앗아가기도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의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에 대한 좋은 기억만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

지만, 아쉽게도 불편한 점과 나쁜 기억이 좋은 추억을 덮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다시 해운대를 찾아오고, 해운대에 산다는 것 자체를 

만족스러워 하는 이들이 많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그렇다면 방문객들에게 즐거운 추억과 다음 방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43만명의 구민들이 

해운대에 산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은 드러난 불편사항에 대해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고, 여기에 더하여 원하는 것을 미리 파

악해서 한발 앞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만족도가 배가 될 것이다.

기존에는 직접 만나 물어보는 방법, 온·오프라인 통계(설문) 조사, 민원 건의사항 접수 등이 보편

화되어 있었고, 어떤 방법으로든 데이터를 분석하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으며, 얼마나 빨리 활용할 수 있는가는 항

상 의문으로 남는다. 기존 통계에서 조금 더 확장된 방법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속마음까지도 감지

할 수 있어야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해운대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신뢰도 높은 진짜 속마음에 대한 궁금증에서 우리구의 빅데이

터 분석이 시작되었다.

전국 최초, 빅데이터 분석 전담조직 신설

해운대구(구청장 배덕광)는 2013년 1월 1일 자로 지방자치단체 최초 ‘빅데이터 분석팀’을 신설했다. 

‘빅데이터’란 말 그대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말하는 것으로, 학자들은 이 빅데이터를 통해 인류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인간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고 말한다. 빅데이터의 흔적인 신용카

드, 인터넷 검색기록, 휴대전화기록 등을 분석하면 사람들의 행동 패턴 도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은 43만 해운대구민을 위해 구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무엇이 구민들을 

위한 것인지 고민하다가, 구민과 관광객들이 양산하는 수많은 데이터에서 일정의 패턴을 찾아 최선

의 방안을 찾는다면 신뢰행정을 펼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전담팀을 조직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의 빅데이터 관련 기구가 구성되어 정책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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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빅데이터분석팀 신설

통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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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민간기업의 수익창출을 위한 소비자 분석에만 주로 활용

되고 있어 아쉬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 새 정부에서도 국정과제 해결수단의 하나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자료에 근

거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구의 사업도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도입하기 전에도 여론 파악 및 민원 접수 등 창구가 있었고, 부서마다 소관 분야

에 대한 분석이 있어왔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일부의 강한 주장, 의견만으로는 새로운 정

책을 추진하거나 변경하는 데 있어서 신뢰도 높은 근거가 되지 못했다. 

공공연하게 표출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사람들과는 스스럼없이 나누는 다양한 이야기와 속마음

이 중요해진 것인데 예전에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선례나 경험 등에만 의존한 정책으

로 인해 많은 오류를 양산하기도 했다.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

오늘 날 우리는 스마트폰의 급격한 보급과 함께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가족이나 친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던 생활과 얼굴, 감정까지도 이제는 누구나 볼 수 있

는 개방된 곳에 올리고, 타인과 공유한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개되고 공유하는 통로가 계속 생겨나고, 어제 이슈가 되었던 정보가 오늘은 다른 이슈에 

밀려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림3] 정부3.0 비전과 전략

[그림5] 해운대구청 페이스북, 트위터 등

[그림4] 정부 3.0 중점과제

소통하는 
투명한 시정

➊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➋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활성화

➌ 민·관 협치 강화

일 잘하는
유능한 조직

➍ 부서간 칸막이 해소

➎ 협업·소통 지원을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➏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시민 중심의 
서비스 시정

➐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제공

➑ 창업 및 기업활동 원스톱 지원 강화

➒ 정보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 제고

➓ 새로운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창출



14  통계의 창 2013  December Vol.12

 

우리 해운대구에서 빅데이터 분석팀이라는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도   시대흐

름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변화와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행정이 빅데이터에 기대하는 것은 ‘신뢰’와 ‘과학적 예측’이다. ‘대충 이러할 것이다’에서 출발한 모

호한 정책이 아니라, 수많은 데이터에 기반을 둔 과학적 예측을 통해 신뢰도 높은 행정을 구현하고

자 하는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팀은 매일 같이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버려지는 정형·비정형화된 데이터들

을 모아 분석하고 구정에 접목, 활용하는 사업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SNS로 본 해운대 방문객 Voice 분석

연간 1천 5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전국 최고의 휴양지이자 컨벤션·영상·해양·레

저특구로 각광받는 해운대구의 매력요인과 개선점을 찾기 위해 ‘SNS 분석을 통한 해운대 방문객 

Voice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광객과 구민이 느끼는 불만요인을 제거하고, 욕구와 기대를 파악하여 새로운 관광정책에 반영

함으로써 아름답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를 완성해 나가는데 도움을 얻기 위한 것이다.

관광 성수기인 2012년 6월부터 10월까지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포털사이트 등 SNS상에서 

‘해운대(한,영)’라는 키워드로 라디안 6를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추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6] ‘해운대’ 키워드 정서별 연관어 분석

해변(경관) & 축제 호텔 & 숙소 음식 & 식당 교통 & 이동

※ 박스 안 키워드는 크기가 클수록, 붉은 색에 가까울수록 언급 빈도가 많다는 의미

[그림7] 조선일보 기사 관련 그래프 [그림8] KBS 뉴스

통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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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수욕장과 달맞이길 등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에 대한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혼잡함, 교통

체증, 비싼 숙박요금 등 부정적인 언어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긍정적인 것은 더욱 

살려나가면서 부정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이면도로 활용 대책 및 

버스 노선 안내서비스 마련, 숙박업소의 부당요금 개선정책 및 게스트하우스 안내·홍보 등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SNS 분석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행정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로 KBS와 KNN, 조선일보 

등에 소개되어 타 기관 및 지자체의 벤치마킹과 문의를 받고 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인·구직 분석

우리 해운대구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번 받기도 힘들다는 대통령상을 무려 7번이나 수상했는

데, 그 중 일자리 사업으로 두 번이나 큰 상을 받았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지난 3년간 해운대구 일자리센터

를 방문하였거나 온라인으로 구직을 신청한 구민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단순 일용근로에 해당하

는 공공일자리사업 신청자를 제외한 7,500명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65세 이상 퇴직 노년층 맞춤형 일자리 제공 및 창업전문가 멘토링 교육 실시, 센텀첨단산

업단지 ICT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설, 고학력 여성과 청년층을 위한 지식문화콘텐츠 1인 창조기

업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건립 등 수요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림10] 일자리 창출 대통령상 수상 [그림11] 1인 창조기업 기숙형 비즈니스센터

[그림9] 일자리 분석 관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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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속적 발전 모색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상 방대한 양의 빅데이터를 자체 분석할 수 있는 장비나 시설, 전문인력

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10월에는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연구센터인 ‘부산대학

교 빅데이터 처리 플렛폼 연구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지난 11월 12일에는 구에서 그간 추진해 온 분석사례와 애로사항, 성과를 공개하고 전문가로부터 

최신 동향과 발전적 제언을 들을 수 있는 ‘손에 잡히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홍보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해운대구가 주최하고 (주)스마트소셜과 (사)한국소셜네트워크협회가 공동 주관하여 부산 벡스코

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공공기관 및 기업체, 학생, 시민 등 32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대학생 등 젊은층의 참여가 두드러져 미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는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체감할 수 있었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전하진 국회의원(전, 한글과 컴퓨터 대표이사)이 첫번째 연사로 나서 ‘창조경

제의 이해와 빅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강연하였고, 장동인 한국빅데이터전문가협회장이 ‘공공기관 

빅데이터 도입사례와 활용방안’, (주)스마트소셜 김희동 대표가 ‘SNS로 본 해운대 방문객 Voice분

석’과 정책반영 사례, 부산대학교 홍봉희 교수가 ‘해운대구 주정차위반 분석 활용’ 등을 주제로 강연

하는 등 총 6명의 연사가 실무 중심의 빅데이터 활용 및 홍보방법을 제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해운대구는 컨퍼런스와 다양한 분석사례, 전문기관 협약 등을 계기로 과학적 예측행정의 발

판을 마련하였고, 그간의 성과와 노력을 인정받아 안전행정부 ‘지방3.0 선도과제 공모’에서는 전국 

[그림12] 빅데이터 업무 협약식(해운대구-부산대학교)

[그림13] 손에 잡히는 공공기관, 빅데이터 활용&홍보 컨퍼런스」와 연사들

통계광장



17

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구민과 관광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성과 창출, 유능한 행정을 위해 앞으로도 과제 발굴, 

결과에 대한 치밀한 검토, 정책 반영 및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지금도 

다양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운대구는…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상반기 SNS 분석과 일자리 분석에 이어 하반기에는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한다. 

지난 10년간의 구 홈페이지 주민 불편사항과 구청장 동 순방, 현장방문 등 각종 주민 건의 자료를 

취합하여 유형별로 파악하고 있으며, 분석결과가 나오면 지역별, 분야별 주민들의 욕구에 맞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정책에 활용코자 한다.

단속보다 앞서는 예방행정

최근 2년간(2011~2012년) 25만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 데이터를 활용해 위반집중 시간대, 요일

별, 월별, 계절별 위반 유형 등을 분석하여 교통정책에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라 주변 주차

장 확충, 교통시설물 신규 설치 및 조정, 도시 구석구석 이면도로 활용 등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행정

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주민불편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빅데이터는 발전적인 미래사회의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탄생

세계적으로 유명한 IT시장분석기업 가트너는 201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440만개의 빅데이터 관

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2017년까지 52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전망했다. 

우리 구에서도 구민과 기업, 구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

래 발전적인 첨단산업의 인재양성을 위해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과정 및 빅데이터 컨퍼런스를 개최

하여 ICT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한다.

과학적 예측행정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

그간 민간기업에서 주로 활용되던 빅데이터를 전국 최초로 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선례답습이 아

닌,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구정을 계속 꿈꿔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물론 처음 시도한 만큼 시

행착오와 애로도 있었지만, 도약을 위한 잠깐의 움츠림은 무엇을 하든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 해운대구는 빅데이터분석팀 신설 이후 추진해 온 사업과 전문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앞으로

도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관광객을 위한 수준 높은 정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정부 3.0 시대에 맞추어, 한발 앞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하여 과학적 예측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해운대구의 행보에 많은 관심 바란다. 



빅데이터 도입 배경

IT의 일상화가 이뤄지는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데이터는 정보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연료로 

부각되었다.

2012년 세계경제포럼은 빅데이터를 국제 개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지

목하였고 미국 백악관 과학실무정책실도 빅데이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적인 연구개발 계획

을 발표하였다.

더불어 유수의 글로벌 리서치 기관, 컨설팅 그룹 등이 차세대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선정하고 경제

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기술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데이터 중심 사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며 국가주도의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걸쳐 빅데이터의 활

용은 선택이 아닌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필수 자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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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의 빅데이터 도입도 상기의 기술환경 및 사회환경의 변화와 크게 무관하지 않다.  그

러나 증권 산업 위기를 극복하려는 실질적 노력으로 출발한 점과 고객과 회사의 동반자적 솔루션을 

찾아가는 프로세스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점에서 차별적 의미를 둘 수 있다.

먼저, 거시적인 경제환경을 보면 한국 경제도 저금리,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계의 금융자산이 2,400조원이나 된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도 65세 이상 인구가 6백만명을 넘어서는 등 인구고령화의 가속화와 늘어

나는 기대수명으로 인하여 은퇴자산 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은 많은 정보의 탐색이 필요 없는 저축 중심의 자산관리에서 정보탐색과 의사결정이 함

께 수반되어야 하는 투자 중심의 자산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때문에 아무런 정보도 

없이 투자에 나설 수 없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느 때보다 금융회사의 조언자적 역할이 중요한 시기

가 도래했다.

또한, 최근 높아진 증시 불확실성과 경기둔화로 위탁매매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수료 인하 경쟁

이 지속되면서 증권산업 전체가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변곡점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객과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극복을 위한 핵심 전략과제를 준비하였다. 즉, 투자자에게는 ‘종잣돈’을 제

대로 굴릴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회사 측면에서는 매매중개 수익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전사적

인 미션으로 선정하였다.

전사적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본부 단위의 세밀한 진단과 다양한 조사과정을 통하여 최우선 선

결과제를 고객의 진정한 니즈를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이 

지니는 다양한 잠재적 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인 프로젝트로 수행

하게 되었다.  

빅데이터의 이해

한국투자증권이 빅데이터 기반구축을 우선적인 프로젝

트로 결정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금융산업이 가지는 빅

데이터의 잠재적 가치이다.

금융업은 타 산업에 비해 거래 상대방, 즉 고객과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보유량이 많다. 실제 미국

의 경우 금융산업의 데이터 보유량은 총 6,667 테라바이트

로 전체 조사 대상 산업의 5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금융업은 고객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효율

적으로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에 따라 시장 및 고객

의 변화를 경쟁자 보다 빠르게 감지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다.  그러므로 빅데이터는 회사의 미래 경쟁우위를 가

늠하는 핵심역량이 될 뿐만 아니라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



는 핵심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다소 제한적으로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방향성 설정 및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것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도 이러한 환경적인 현실로 인하여 기반구축 초기 국내업체의 적용사례조차 

수집하기가 어려웠다. 결국 직접 15개가 넘는 시스템 구축 업체, 컨설팅 업체들과의 수십 차례의 미팅

을 제안하고 스터디를 통하여 개념정의와 영향분석을 진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자체적인 개발 방향성

을 수립하였다.

빅데이터 & 빅씽크

한국투자증권은 빅데이터가 단순히 데이터의 방대한 양을 의미하는 ‘빅Big+데이터Data’의 합성어

가 아닌 것처럼 실질적인 활용성 측면에서 기반구축을 선행하였다.

먼저 기존의 CRM과 차별적인 요소인 비정형데이터들에 대한 분석 가능범위와 활용 가능성에 대

한 검토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의 용량과 적용 범위 등 빅데이

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적 요소와 회사의 적용 가능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영역들로 나누어 분석하

고 도입의 효용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빅데이터의 도입의 로드맵은 외형적인 시스템 구축의 관점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

라 활용의 효용성 관점에 우선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고비용의 분석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기 보다는 빅데이터 활용 프로세스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기존에 활용하지 못했던 데이터

들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과 회사에게 빅씽크를 제공할 수 있

도록 하는 프로세스 구축에 전략적인 우선 순위를 정하였다.

선진국 기업의 빅데이터 도입 성공 사례에서도 상당 수의 기업이 빅데이터 시스템 도입에 앞서 내

부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효율적 프로세스를 마련하였다. 즉,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찾아내고 분석을 고도화하는 영역에서부터 빅데이터 기반 구축을 시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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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융기관의 경우 고객관리 분야의 기존 데이터 활용의 가치를 극대화 하는 방향에서 빅데이

터를 활용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많이 알려진 사례 중 캐피탈 원 뱅크의 경우도 외부 데이터 보다 내부 데이터를 활용 하는 프로세

스를 마련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보여준다. 

즉 외부에서 발생하는 버즈Buzz보다 거래고객의 패턴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고객의 니즈를 발견할 

수 있는 팩터들을 발굴해 전문 상담요원들에게 제공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상담요원은 고객 정보를 스크린하여 불필요한 질문은 줄이고 고객 중심의 상담을 진

행하면서 상담 품질을 향상 시켰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Bank of America도 빅데이터의 활용을 고객관계 강화의 관점에서 내부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새로운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BoA는 카드 보유 고객들을 대상으로 BankAmeriDeals 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출내역 등 빅

데이터를 분석하여 캐시백 서비스를 제안하고 선택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빅데이터 활용의 프로세스 마련

한국투자증권도 캐피탈 원 뱅크 등 선진 기업의 사례처럼 기존 고객의 데이터에서부터 고객의 니

즈를 파악할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기반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의 금융거래는 금융관련 인프라가 폭 넓게 보급되고 인터넷 뱅킹이 발달함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 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과거와 달리 영업직원이 인지

하지 못하는 사이 상당 수의 고객이 이탈하기도 하고 혹은 추가 자금을 입금하기도 하는 상황들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거래의 편리성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자산관리인력들이 고객과 접촉할 기

회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양질의 자산관리 접점 또한 감소하게 되었다. 고객 역시 거래의 편리성은 

증가하였지만 본인 판단만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받지 못

한 것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투자증권은 대면접촉 감소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관리 서비스의 누수를 줄

이는 방법으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우선 고객 데이터를 활용하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자산 변동 예측을 통해 선제적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였다.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2.68% 2.66% 2.37% 1.76% 1.90% 2.68%

구분

고객이탈비율

[ 표1 ] 거래고객이 이탈하는 비율



출처: 한국투자증권 

실질적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표1]은 2013년 기준 한국투자증권과 거래하는 잔고 1천만원이상 

금융상품 가입고객 중 매월 별로 거래이탈 고객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탈고객을 미리 예측하고 타겟고객화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해 준다면, 관리자가 사전 접

촉 내지 세심한 관리를 통해 고객의 잠재 이탈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가설에서 고객의 거래패턴을 예

측하는 모형 개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객의 거래패턴 예측

우선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내부 DWData Warehouse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에서 변수화

하는 작업에서부터 빅데이터 분석을 시작하였다.

거래 자산의 감소가 예상되는 고객군을 대상으로 타겟 마케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필요에 맞추어 새롭게 정의하고 수집 채널과 저장 형태를 분류하였으며 필

요한 데이터를 실시간 처리가 가능토록 변수화하고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이 적시에 활용할 수 있는 타겟 리스트를 추출하고 고객 행태 변화의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Key Factor를 분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고객의 거래패턴을 예측하기 위하여 거래규모, 보유 금융상품수의 변화, 

거래 빈도, 주요 접촉 채널, 선호 금융상품 등 고객들로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60개 이상의 거

래 요소들을 변수화하고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거래자산의 감소가 예상되는 고객들을 타겟화하여 관리자가 적시에 고객과의 대면접촉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접점을 제공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프로세스는 고객측면에서 투자조언 및 의사결정이 가장 필요한 시점에 전문가가 도움을 

제공하므로 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져 금융기관에 대한 거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자산관리자의 측면에서도 적시에 접촉해야 할 고객을 확인하고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도식1] 통한 고객예측모형의 일련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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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효율적 고객 관리를 위한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실제로 고객 데이터에 해당 프로세스를 적용한 경우 거래 감소 예상 

고객을 2013년 기준 월별로 평균 40%대까지 추정하여 선제적인 접촉

이 가능해 고객과 회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하였다.

시사점

한국투자증권의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기존의 고객관리CRM 시스템과 비교해 보면 고객의 데

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시스템 관점에서는 기술의 

발달과 고객의 니즈가 다양해 지면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졌고, 비정형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기

존의 CRM 분석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

기존 CRM의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고 고객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적극적인 고객관리의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의 도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빠

른 시간 내에 수집 및 분석하여, 영업현장에 제공함에 따라 Trend 변화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

게 되었다.

향후에도 한국투자증권은 빅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영업 기반 구축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빅데이터 분석이 내부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이었다면, 향후에는 당사 VOC 분석

을 통한 비정형 데이터의 분석 및 외부채널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빅데이터의 적용 범위도 고객관리 관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SNS 채널 등을 통해  투자자

들의 활동과 투자심리 분석에 따른 상품개발과 경제지표들을 활용한 시장예측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단계적인 빅데이터 분석 기반 구축을 통하여 고도화된 맞춤형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과 회사가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핵심 가치로 활성화 시켜 나아갈 것이다.  

4월 5월 6월 7월 8월

44.7% 40.1% 43.1% 47.9% 40.1%

구분

에측비율

[ 표2 ] 실제 거래가 감소한 고객 중 이탈 월별 추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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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데이터 홍수 속 지식의 가뭄

세계 도처에서 시시각각으로 웹, 모바일 등의 가상공간을 통해 제조, 서비스, 의료, 제약 등의 다

양한 영역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며, 이는 매년 60%씩 성장하고 있다. 이른 바 빅

데이터 시대를 맞이 하여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의미 있는 귀중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해야 할 필요

성이 절감되고 있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쏟아내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도 막상 유용한 지식은 

부족한 ‘지식의 가뭄’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이질적인 대용량 데이터를 분

석하여 실용적 지식으로 활용하기 위해 분화 발전되어왔었던, 통계학, 전산학, 산업공학 등의 학문

들이 데이터 과학이라는 분야로 유기적으로 재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과학이란 데이터의 추출, 수집, 저장에서부터 시작하여 데이터의 전송, 변환과 분석 및 해

석, 나아가 데이터로부터의 과학적 모형화 및 추론, 정보화, 미래 예측 및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과학적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의 보유자체가 국력이 된 지금, 데이터 과학의 발

전 정도가 그 나라의 위상을 자리매김 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지식창출 연구센터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과학의 다학제적 학문체계 정립, 데이터 과학의 융합적 연

구모형 개발, 데이터 활용의 선도적 응용 등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05 2010 2015

7,910
EXABYTES

1,227
EXABYTES130

EXABYTES Data are widely available:
what is scarce is ability to discover 

wisdom from them.

데이터 홍수 지식의 가뭄

2007년 기준, 데이터의 양이 저장기기의 용량을 
이미 추월

데이터의 양이 2년마다 2배 이상 증가, 2015년에는 
약 7,910 Exabytes의 데이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의미 있고 귀중한 지식은 부족한 
지식의 가뭄 현상 발생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에서 창의적 지식창출은 
국가 경쟁력의 원천



통계 프로그램의 필요성

빅데이터 시대에서 분석틀인 통계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글

이나,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외국의 거대 기업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들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 국내 대기업에서도 빅데이터 시대에 대응하는 여러가지 전략 및 기

술 방안들을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키

는 키워드임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 및 핵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양성, 고해상, 고차원등의 다양한 자료로 이루어진 빅데이터에서 새로운 가치를 추출할 있는 분석 

기법은 핵심적인 기본 기술이다. 따라서, 빅데이터 분석의 도구인,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은 빅데이

터 시대에 부응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2009년 대표적 IT 기업인 IBM이 대형 통계소프트웨어사 

SPSS를 인수하고, EMC가 SAS와 제휴한 것도 이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다.

국산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

서울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지식창출 연구센터에서는 새로운 통계 소프트웨어 SRC-stat(가칭)를 

개발하여 9월 13일 사용자 매뉴얼과 함께 국내에 보급하였다. 현재 국내 대학, 연구소, 기업 및 정부

부처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통계 프로그램은 외국제품으로서 매년 막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 실례로 서울대학교에서는 ‘SAS’ 나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 사용을 위해 상당한 저작권료

를 매년 지불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의 기본 틀인 통계 패키지를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

은 외화 유출뿐만 아니라,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 의료 바이오 산업, 제조 산업 및 컨설팅, 서비스 산

업 등 지식기반 산업의 중추를 외국 산업에 의존케 하는 암적 요소이다. 또한, 이는 한국의 과학 기

술인들이 만든 유수한 기술들이 적시에 소프트웨어들에 반영되어 학문적으로 주도적 위치를 선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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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다학제적 학문으로서 데이터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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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하나, 최근 대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 분석틀이 되는 통계패키

지 개발능력이 취약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새롭게 등장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뒤처지고 있

다. IT 기술이 IBM등 산업체에서 주도 해왔던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 고도 지식의 총아인 통계소프

트웨어 기술은 대학 주변에서 형성 되어왔다. 

예를 들어 SAS 나 SPSS는 각각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시카고 대학에서, 구글은 스탠포드 대학

에서 시작되었다. 이제 이러한 통계패키지 개발을 서울대학 데이터과학과 지식창출 연구센터에서 

책임지고 시작하여, 국내 필요에 부응한 새로운 분석 방법이나 데이터 플랫폼을 발 빠르게 제공할 

수 있게 되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빅데이터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주도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시작점으로 자리매김하리라 기대하며 새로운 지식기반 산업 형성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

된다. 

 

SRC stat의 기능

새로 개발된 통계 프로그램은 서울 대학교 데이터과학과 지식창출 연구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직

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추가 기능 업데이트와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 등도 추후 지속적으로 이루

어질 예정이다. 

현재 버전의 SRC-STAT은 간단한 평균, 분산 등의 기초적인 기술통계부터, 비정규자료를 다루

는 이산자료분석, 의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생존자료분석, 사회과학 분야에서 활용되는 다변량 자료

분석, 금융에서 활용되는 시계열자료분석까지 통계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직관적인 시각화 자료와 

함께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사용자의 확대에 따른 다양한 분야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그 기능

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기존 통계패키지에서 가진 기능들뿐만 아니라, 이영조 교수의 

다단계우도에 기반한 새로운 통계기법과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있어, 다른 패키지와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 

[그림3] http://srcdsc.snu.ac.kr/srcstat/

SCR Stat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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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stat 의 장점

SRC-stat 은 간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쉽고 빠르게 데이터의 구조와 변수간의 관계를 

명시하며 분석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데이터를 불러 왔을 시 기본 화면에 산점도 행렬을 제공

함으로서 사용자가 별도의 분석과정 없이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 할 수 있게 그래프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최근 분석을 통해 이전에 실행했던 분석을 다시 실행할 수 있게 함으

기술통계 기술통계

검정

Z 검정

T 검정

윌콕슨 비모수검정

정규성검정

상관분석

분산분석

분할표분석
피셔 정확 검정

카이 제곱 검정

코크란-멘텔=헨젤 검정

회귀분석

선형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

프로빗회귀분석

로그선형회귀분석

일반화 선형 모형

평균-분산 결합 모형

변량효과모형

선형혼합모형

일반화선형혼합모형

다단계일반화선형모형

이중다단계일반화선형모형

다변량자료분
석

판별분석

주성분분석

…

부분최소제곱법

GEE

생존분석
카플란-마이어 생존분석

콕스회귀모형

프레일티모형

시공간자료분
석

자기회귀모형

ARIMA

ARCH, GARCH

[그림4] SRC-stat 의 기능 목록

[그림5] SRC-stat 의 그래프 구현

통계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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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모든 분석기능을 별도의 코드가 아닌 메뉴형식으로 제작하

여 처음 접하는 사람도 쉽게 익힐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리고 결과창의 수치를 직접 수

정 할 수 있게 함으로서 별도의 편집프로그램 없이 결과를 수정 할 수 있게 구현하였으며 결과로 나

오는 그림의 외부 저장 기능을 마련하여 사용자에게 편의성 제공하였다.

또한 SRC-stat은 다양한 시각화 방법을 이용한 자료 표현 기능도 갖추고 있다. 산점도, 꺽은선

그래프, 원그래프, 막대 그래프, 히스토그램, 줄기잎그림, 상자 그림등의 기본적인 그래프 기능을 

제공하며 그려진 그래프들 간 연동을 통해 원하는 자료가 각 그래프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직관적인 메뉴 구성을 통해 별도의 설명 없이 많은 기능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산점도 행렬 탐색기, 계층적 군집 분석 탐색기 등을 통하여 복잡한 자료의 구조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맺음말

빅데이터 가운데 의미 있는 지식을 발견할 수 있는 분석도구인 통계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쏟아지

는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지식 가뭄 현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빅데이터시대에 새로운 지식창출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무한한 국산 통계소프트웨어로 자리매김 할 때까지 끊임없는 노력과 관

심이 필요 할 것이다.  

[그림6] SRC-stat 을 이용한 통계분석



1. 사망원인통계란?

 「사망원인통계」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사망 규모, 사망 원인 및 그 지리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

한 통계로써 인구 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의 핵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즉, 사망원인통계에서 산출되는 사망률은 인구 변동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므로 장래 인구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국민들이 주로 어떤 질환 또는 사고로 사망하는지 그 증감 

추이를 보여줌으로써 의료 자원 배분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자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사고 예방대

책을 수립,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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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나침반, 

사망원인통계

송준행 ◆ 통계청 인구동향과 사무관
통계광장



31

2. 사망원인통계 작성 과정

사망원인통계는 통계법 및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민이 제출한 사망신고서를 기

초로 한다. 자치단체를 통하여 접수되는 사망신고서에는 사망자의 인적사항, 사망장소, 사망원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러한 신고내용은 인구동태시스템에 입력된다. 통계청은 인구동태

시스템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망원인을 집계한다. 

이때, 일부 민감 질환 및 사고의 경우 사망신고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건

강보험자료, 경찰청 자료 등 관련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사망원인을 정확하게 보완하여 집계하고 있

다. 또한, 영아·모성·태아 사망에 대하여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을 위하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

도 조사를 실시하여 인구동태시스템상 자료와 연계·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집계된다.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고 있는 국제질병분류ICD의 기준과 체계를 따르

고 있다. 

3. 201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의 특징

사망원인통계는 연 단위로 작성되며, 대상년도 다음 해 9월에 공표된다. 올해 9월에 발표된 2012

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는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❶ 사망자 수 및 사망률 

먼저, 사망규모 측면에서 살펴보면 2012년 총 사망자 수는 26만7천명으로써 하루 평균 730여명

이 사망한 셈이다. 총 사망자 수를 인구로 나누어 보면, 10만명당 53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총 사망자 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년과 비교할 때 3.8% 증가하였으며 

특히 70세 이상 연령대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림1] 사망원인통계 작성 체계도

사망 신고 ▶ 신고인이 사망신고서 작성(사망진단서 등 첨부)

접수·입력 ▶ 지자체에서 인구동태입력시스템을 통해 신고사항 입력

연계·내검

▶ 통계청에서 신고자료를 기초로 월간 및 연간 내검 수행

▶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신고 자료와 연계 및 사망자료 보완

통계 작성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국제원사인선정지침을 기초로 

    원사인 선정 작업 수행

▶ 국제 및 국내 사망제표용 분류표에 의거 통계 집계 및 작성



이러한 사망자 수 증가에는 고령화 현상이 주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65세 이상의 고

령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3.8%, 2000년 7.2%, 2012년 11.8%로 증가하고 있

으며 2020년에는 15.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월별로 나누어 보면, 2~3월에 사망자 수 증가가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2012년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총 9,825명 증가하였는데, 2월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116명 증가, 3월은 1,831명 

증가하여 2~3월의 증가분이 연간 증가분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2012년 2월

의 한파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❷ 사망원인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어떤 원인으로 사망하는가를 살펴보면 암이 1위이며, 2위 심장질환, 3위 뇌

혈관질환이 뒤를 이었다. 심장질환은 그동안 사망원인 3위를 기록하다가 2012년 사망원인에서 처

음으로 2위로 상승하였다. 

그 외 10년 전에 비하여 사망원인 순위가 상승한 사인은 고의적 자해(자살)(8위→4위), 폐렴(12위

→6위)이고, 하락한 사인은 뇌혈관 질환(2위→3위), 당뇨병(4위→5위), 만성하기도질환(5위→7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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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총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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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질환(6위→8위), 운수 사고(7위→9위), 고혈압성 질환(9위→10위) 등이 있다. 

전년과 비교하였을 때 사망률이 크게 증가한 사인은 폐렴(19.3%↑), 만성하기도 질환(12.0%↑) 

등이다. 특히 2~3월에 폐렴 및 만성하기도 질환 사망자 수 증가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추운 날씨

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사망원인인 자살은 사망자수가 전년에 비하여 크게 감소

하였다. 2012년 자살 사망자수는 14,160명, 자살 사망률은 10만명당 28.1명으로써 2006년 이후 처

음으로 줄어들었다.  

[표1] 사망원인 순위 추이, 2002-2012

순위

2002 2011 2012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률 사망원인 사망자수 구성비 사망률
‘02

순위 대비
‘11

순위 대비

1 악성신생물(암) 130.1 악성신생물(암) 142.8 악성신생물(암) 73,759 27.6 146.5 - -

2 뇌혈관 질환 77.0 뇌혈관 질환 50.7 심장 질환 26,442 9.9 52.5 ↑ ↑

3 심장 질환 36.9 심장 질환 49.8 뇌혈관 질환 25,744 9.6 51.1 ↓ ↓

4 당뇨병 25.1 고의적자해(자살) 31.7 고의적자해(자살) 14,160 5.3 28.1 ↑ -

5 만성하기도질환 22.6 당뇨병 21.5 당뇨병 11,557 4.3 23.0 ↓ -

6 간 질환 21.9 폐렴 17.2 폐렴 10,314 3.9 20.5 ↑ -

7 운수 사고 19.1 만성하기도질환 13.9 만성하기도질환 7,831 2.9 15.6 ↓ -

8 고의적자해(자살) 17.9 간 질환 13.5 간 질환 6,793 2.5 13.5 ↓ -

9 고혈압성 질환 10.6 운수 사고 12.6 운수 사고 6,502 2.4 12.9 ↓ -

10 호흡기 결핵 6.6 고혈압성 질환 10.1 고혈압성 질환 5,239 2.0 10.4 ↓ -

(단위: 인구 10만명당, 명, %)

* 심장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 및 기타 심장 질환이 포함

2011년
2월

2012년
2월

2013년
2월

평균기온 1.9 -0.8 0.7

평균최고(a) 7.9 4.7 5.8

평균최저(b) -3.3 -5.7 -4.2

영하10℃
미만일수

1.2 5.7 2.9

[그림3] 폐렴 및 만성하기도 질환 월별 사망 [표2] 기상청 기상요소 값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그간 자살 예방을 위한 각계의 노력이 축적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된다. 2010년에는 종교지도자 자살예방 대국민 성명이 발표되었고, 국립서울병원이 자살예방가이

드를 제작하여 전국 국립병원 및 정신보건센터에 배포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보건복지부-삼성생명-생명보험협회가 자살예방 교육 

및 캠페인에 15억을 투입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농촌진흥청이 2011년 11월에 패러콰이트 성분의 제초

제 등 고독성 농약 제품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 농약 음독 사고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 점도 자살 감소

에 기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망원인은 정책적 노력, 기후, 인구구조, 경제사회적 요인 등에 의하여 복

합적인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4.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활용

사망원인통계자료의 제공방식은 크게 공표자료와 마이크로데이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다양

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공표자료의 경우, 국가통계포털, 사망원인통계 연보 등을 통하여 이용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령별, 혼인상태별, 교육정도별, 지역별 등 다양한 변수별로 누구나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다.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위하여 마이크로데이터가 필요한 경우,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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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사망원인통계 자료의 

활용방법

국가통계포털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사망원인통계연보
(kosis.kr/ebook)

통계쇼핑몰
(kosis.go.kr/shopmall)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시스템(mdss.kostat.go.kr)

Micro
data CD

Data
Matching

DB 자료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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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입하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서비스 방식은 추출, 위탁처리, 이용센터 방문 등으로 나

뉘어진다. 즉, 이용자는 원하는 자료를 선택하여 직접 추출하거나, 원하는 통계표 작성을 위탁처리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도 있다. 이 외에도 통계청쇼핑몰을 통하여 마이크로데이터 CD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사망원인통계 자료는 철저한 비밀 보호를 전제로 수집되므로 마이크로데이터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제공됨이 원칙이다.  

[그림5] 국가통계포털 : 주제별 통계 > 

보건·사회·복지 > 보건 > 사망원인

[그림6]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통계청쇼핑몰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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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big data 시대에 생각나는 영화가 두 편이 있다. 실화를 배경으로 브래드피트가 주연한 

머니볼(2011)과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주연한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2012)>이다. 머니볼은 

MLB(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의 머니볼 이론이 출현하게 된 배경을 영화화한 내용이다. 머니볼 

이론은 철저하게 경기 데이터 분석에 기초하여 적재적소에 선수들을 배치해 승률을 높인다는 

게임이론이다.

미국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오클랜드 아슬레틱스의 구단장 빌리 빈은 선수 전체 연봉 1억1400

만달러의 부자 야구단과 4000만 달러의 가난한 야구단이 대결한다면 누가 이길까?에서 출발하

는 영화이다. 빌리 빈은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피터를 영입하여 타율, 타점, 홈런 등만

을 중시하며 몇 명의 스타에 의해 구단이 유지된다는 야구계에서 출루율, 장타율, 도루 등 다양

한 기록들이 승부와 관련되었음을 깨닫고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빈은 좋

은 선수를 발굴하고 이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최하위에 있던 팀을 4년 연속 포스트시즌에 진

출시켰다. 머니볼 이론은 경영, 금융 분야에도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과학기술 및 카메라기술

의 발달로 더욱 정교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해졌다. 

이에 비해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는 야구계에서 야구방망이가 갈라진 것만 봐도 좋은 투수

를 알아보는, 수십 년 동안 최고의 스카우트 자리에 있던 거스 로벨의 이야기다. 거스 로벨은 철

저하게 현장 야구시합을 관전하며 선수들을 관찰하는 사람이다. 구단주는 나이가 들어가는 거

스 로벨의 판단을 믿지 못하고 기록에 기초하여 선수를 영입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선수의 약

점은 툭 떨어지는 변화구를 치지 못한다는 점이었지만 그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를 야구시

합에서 알아차린 거스 로벨은 구단주들 앞에서 투구의 종류에 따라서 타자가 잘치는 볼이 있고 

그렇지않은 볼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표면적으로 두 영화의 선수영입 방법이 다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야구선수를 선택하는 데 

하나는 데이터에 의존한 분석 결과를 중시하였고, 다른 하나는 데이터 분석 결과보다는 전문가

의 판단을 중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에서 꼭 알아야 할 부분은 분석에 활용

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신뢰할만하고 연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 부분이 머니볼에서는 가능했던 것이고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

구에서는 신기술 변화구에 따른 타율 데이터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저장, 관리되지 못했던 

것이다. 따라서 데이터에 의한 분석은 중요하며 데이터에 의해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시 현장 확인도 중요하다.

최근에 통계역량statistical literacy 혹은 통계소양을 갖춘 인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통계 혹은 숫자를 이해하는 능력인데 즉, 통계를 읽고 해석할 줄 아는 능력은 현대의 정보사회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교육

야구는 무엇보다 통계가 

중요한 스포츠다. 

사람에 따라서는 숫자가 

야구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다. 

클린트 이스트우드 

주연의 <내 인생의 

마지막 변화구>는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야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보여준다.



[표1] 통계적 사고방식에 의한 문제해결 과정

GAISE 2005 원문 보기

구성요소 정의 및 내용

 1단계

문제 구성

▶문제를 분명하게 기술

▶자료를 가지고 설명될 수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질문 구성

 2단계 

자료 수집

▶적절한 데이터 수집을 위한 계획 설계

▶계획대로 데이터가 수집되도록 힘씀 

 3단계

자료 분석

▶적절한 시각적 계량적인 방법을 선택

▶데이터 분석을 위한 방법들 선택

 4단계 

결과 해석

▶분석을 통한 해석

▶1단계의 문제와 해석을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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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범람하고 있는 대용량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의 통합 분석 능력의 요구는 당연하

며, 몇 년 전 ISIInternational Statistical Institute에서 들었던 데이터과학data science이라는 용어가 통계학의 또 

다른 용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데이터과학자data scientist 양성을 

어떻게 해야 하는 가를 고민하고 있다. 이는 특별히 별개의 과업이 아니며 각 분야, 예를 들어 사회, 

경제, 과학, 체육(스포츠), 의료, 보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기록과 관리 및 

분석 등이 어떻게 현안문제와 연결되어 통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 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빅데이터 시대의 통계교육 방향 

자료의 양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빅데이터라는 풀pool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분석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고는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통

계적 사고방식인 ‘문제인식⇨자료(정보)수집⇨분석⇨해석’ 의 일련의 과정을 초-중-고에서 경험

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데이터에 대한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분석 필요성이 체화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룹별 활동을 통해서는 그룹을 몇 명으로 구성하고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 값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고 해석할 때에 왜 그렇지 하는 의문과 함께 여러 개의 그룹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을 어떻게 

해야하는가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도 중요하다. 

GAISE(2005)에서는 유아에서 12학년에 해당하는 통계 교육과정 구성에 관한 것으로 학생들에

게 통계적 사고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화되고 확장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안하고 있는 교육의 목적은 통계역량과 시민의식citizenship 등으로 우리의 삶과 통계가 밀

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데 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고등학생까지 통계역

량을 갖추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데, 우리의 삶은 숫자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매

일 아침, 신문과 다른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경제에서부터 교육에 이르기까지, 영화에서 스포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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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기까지, 식품에서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통계정보를 접하게 된다. 이러한 통계정

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의 지침이 된다. 따라서 주변에서 획득하게 되는 데이터

의 중요성과 관리 그리고 분석과 해석을 강조한다. 둘째는 시민의식이다. 여론은 우리의 삶에서 가

장 영향력 있는 통계의 응용으로 가장 눈에 띄는 예이다. 한 시민은 여론이란 전체 시민(모집단)으

로부터 추출된 일부 시민(표본)의 결과로써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여론의 신뢰성은 어떻게 표본이 

선택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표본오차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통계교육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은 1946년 수학과 교수요목을 발표한 이래 1997년 제7차 교육과정,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이어 2011년 고시된 2009개정교육과정에 이르렀다. 통계교육은 1963년 제2차 교

육과정부터 수학의 한 영역인 「확률과 통계」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내용에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개시된 교육과정은 2013년부터 초1, 2와 중1을 시작으로 2014년에 초3, 4와 중2, 고1, 2015

년에 초5, 6과 중3, 고2, 2016년에 고3에 시행되도록 되어있다. 초등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가 국민기본공통교육과정으로 의무화하였고, 고등학교는 선택교육과정으로 편성하였다. 수학교과

의 선택과목은 기본과목으로 “기초수학”, 일반과목으로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Ⅰ”, “미적분Ⅱ”, “기하와 벡터”, 심화과목으로 “고급수학Ⅰ”, “고급수학Ⅱ”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학교의 통계교육[표2]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내용은 실생활자료를 이용하여 정리 및 그래프

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문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표2] 학교 통계교육의 내용체계

분류 학년 2007개정 2009개정

초

1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 분류하기
분류하기, 표 만들기, 그래프 그리기

2 표와 그래프 만들기

3 자료의 정리, 자료의 특성
자료의 정리

막대그래프와 꺾은선그래프4
꺾은선그래프

자료를 목적에 맞는 그래프로 나타내기

5 줄기와 잎 그림, 그림그래프, 평균 가능성과 평균, 자료의 표현

비율그래프(띠그래프, 원그래프)6 비율그래프, 경우의 수와 확률

중

1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다각형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상대도수와 누적도수의 분포
줄기와 잎그림, 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분포다각형, 도수분포표에서의 평균

상대도수의 분포, 중앙값, 최빈값, 평균, 분산, 표준편차 경우의 수, 

확률의 뜻과 기본성질, 확률의 계산
2

경우의 수, 확률의 뜻과 기본성질

간단한 확률계산

3 중앙값, 최빈값, 평균, 분산, 표준편차

고

1 합의법칙, 곱의법칙, 순열,조합 선택교육과정

확률과 통계로 변경

순열과조합,이항정리,확률,조건부확률, 

확률분포, 통계적추정 등

선택

과정

수학의 활용

미적분과 통계기본

적분과 통계

출처 : 수학과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계교육 내용체계는 크게 초·중학교 과정에서 자료요약에 대해 시각적

인 그래프 작성 부분과 계량적인 통계치 계산 부분을 가르치고 있으며, 분포의 개념을 위한 히스

토그램, 확률의 공리적 개념 등을 다루고 있다. 고등학교에서는 심화된 확률의 개념과 분포 그리

고 표본조사의 결과해석을 위한 추정이론이 강조되고 있다. 2007개정에서는 학년별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 내용의 연계성 측면이 고려되지 않았지만 2009개정에서는 학년간 구분보다는 집

중이수로 선택적 연계 보완이 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점은 통계교육 목표에 맞게 실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구성과 데이터수집, 분석,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교과서를 구성

하고 교사가 그러한 부분을 학생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다. 기존

의 연구들에서도 문제점으로 기술되고 있는 부분은 학교수학에서 통계는 문제해결 도구로서 혹

은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유용한 도구로서보다는 기초통계학에 나오는 특정한 내용으로 구성된 

교재로 간주되고 있고, 교과서의 적용 문제는 흔히 꾸며낸 문제로 데이터가 주어진 상황에서 기

능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어 학생들은 통계의 실제적이고 적절한 응용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통계와 실제의 관련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통계교재는 수학의 한 분야로 제시되어 거의 전통적인 전달식 설명 방식에만 의존하고 있어 통

계적 탐구의 실제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학교교육은 통계의 잠재력과 유용성 및 탐구

를 통한 발견의 기쁨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많은 교사에게 데이터 분석

의 다양한 방법과 주제에 대한 경험이 없어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수학과 통계

학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통계교육의 목적달성은 어려움이 존재하

고 있다. 교원임용고사 출제경향을 살펴보면, 확률과 확률변수, 확률분포와 통계적 추론인 신뢰

구간과 가설검정 등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예비교사를 위한 통계교육은 대학교 혹은 대학

원 등의 수학교과에서 이루어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학교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범위 안에

서 공식중심이고 교수에 의한 전달식 교육이다. 이러한 현상은 초-중-고 학교의 교실에서도 다

르지 않으며, 수학능력시험에서도 확률과 확률분포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

  

수학을 넘어 통계학으로 그리고 융합 

학교교육에서 통계교육에 변화를 주고자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수학교육에서 독립시켜 통

계학이라는 과목으로 일관되게 통계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면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의 고

등학교에서는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과목으로 분리되었지만 그 보다는 통계학이라는 과목으로 

변경하고, 초-중-고 체계에서 통계적 사고방식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한국

사가 필수교육으로 지정된 것과 같이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한 시민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인

재로 양성하고자 한다면 통계학은 필수과목으로 지정됨이 마땅하며, 학교교육 중 창의적 재량활

동 혹은 프로젝트는 여러 교과의 융합을 통해 수행해야 하므로 통계교육 부분을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통계역량에 대해 수행결과를 평가하는 수행평가에는 반영하되 암기해서 풀어야 

하는 수학능력시험 등에서는 제외되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다른 교과와의 통합교육에 대한 제언은 통계학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면(우정호,2000) 그 타당

성을 알 수 있다. 통계학의 역사적 기원은 고대 국가에서의 토지조사, 인구조사, 국세조사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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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으나, 집단 현상을 연구하는 현대적인 의미의 통계학은 근대 국가의 성립과 함께 국가

의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때문에 17세기에 독일과 영국에서 거의 동시에 발생되었다. 독

일에서는 경제, 사회, 재정, 군사 등 국가의 주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

하여 정치적인 판단에 이용하는 ‘국가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가 기술학으로서의 통계학

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되면서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요소를 중시하는 통계학의 조류가 형성되었

다.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 현상에 대하여 ‘대량관찰 방법’을 통해 ‘수

량적 자료’를 수집하여 집단 현상에 대한 질서와 인과관계 법칙을 발견하려는 실제적인 통계적 방

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대량 관찰을 통해 변이성과 우연성이 지배하는 각종 사회현상에 대한 질서를 연구하는 통계적 

방법은 그 후 확률론의 뒷받침을 받아 수학적 기초가 확립되면서 19세기에 이르러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발전하여 갔다. 통계학은 추측 통계학이 확률론의 뒷받침을 받아 발전하였지만 경험 과

학적인 요소가 강한 분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모든 과목에 통계교육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특히 사회과목에의 통계

교육 활용성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교과의 가장 큰 장점은 실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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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한 대상 혹은 행정자료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

는 점이다. 문제인식과 문제구성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자료수집 방법(질문지조사, 문헌

조사, 면대면조사, 행정자료의 활용 등)을 선택하고 자료분석과 해석 등 일련의 과정을 다루고 있

다. 그럼으로써 조사보고서라는 결과물을 완성한다. 

또한 모둠별 토론학습과 조사활동, ICT활용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확률과 통계 단원의 내용을 

습득할 수 있게 해 주고 객관적인 근거 즉 자료 기반한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자연스럽게 체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사회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통계가 국가통계로써 중앙부

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산되는 통계가 많이 활용되고 있다. 간혹 시의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

지만, 국가통계의 생산과정과 왜 작성되고 있는가 하는 목적 설명이 가능하다. 나로부터 시작하

여 가정,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으로 관심범위에 따라서 통계를 바라보고 세계 속의 한국에 대

한 위치를 통계를 통해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와 여론조사에 관한 주제는 초-중-고 관

계없이 전체의 의견과 일부분의 의견이 다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표본조사의 결과로부터 전

체를 해석하는 추정 개념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지리영역에서는 한국 내에서의 지역 이든 세계 

속에서의 한 국가이든지 지도 위에 관심항목의 통계를 나타냄으로 공간적 시각적으로 비교하기에 

수월하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과 간 통합 마인드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교사에 달려있다고 해

중등부 대상 _ 충북 성화중

제15회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수상작품

중등부 금상 _ 서울 서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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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과언이 아니다. 데이터과학으로서의 통계학의 정신과 통계적 사고방법을 체득시키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통계교육 과정이 공통적으로 개설되어 통계지도에서는 설명을 적게 하고 소집단

의 다양한 분야의 문제해결 활동과 토론을 강조하면서 활동적 학습을 유도해야 한다. 실제적인 자

료 이외에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하고, 탐구 프로젝트를 구상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통계적 추론을 하도록 하여 실제로 통계적 사고를 행함으로써 배우도록 해야 할 

것이다. 수학교과의 확률과 통계 단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것뿐만아니라 관련 

과목으로 사회교과와 과학교과의 교사양성 프로그램에서도 통계적 사고방식이 반영된 문제해결 

방법의 교수-학습도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비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에 변화가 필요

하며, 기존 교사를 위해서는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교사의 통계역량을 향상시키고 통계인

식의 변화를 꾀하여야 한다. 

참고로 통계청 통계교육원은 데이터를 다루는 국민을 대상으로 통계역량을 향상시키는 통계인

력 교육기관으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교육과 관련해서는 통계연구학교를 지원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대상의 통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통계진흥원은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

를 실시하고 있는 데 작성된 포스터는 통계적 사고방식에 의한 문제해결과정을 시각화 보고서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었고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를 한 점이 눈에 띈다.  

초등부 대상 _ 경북 내남초 초등부 금상 _ 부산 구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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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커뮤니케이션 분야를 뜨겁게 달군 키워드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인포그

래픽이다. 인포그래픽Infographic이란 Information과 Graphic이 합쳐진 말로 정보,자료,데이

터 등을 시각화 해주는 작업을 말한다. 이를 위해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일러스트레이션등 

다양한 그래픽 요소와 텍스트가 접목되어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하도록 돕는다. 

국내 언론에서는 조선닷컴과 연합뉴스 미디어랩등이 인포그래픽 서비스를 안착 시켰고 삼

성전자와 같이 발 빠른 몇몇의 대기업들이 도입했던 것이 이제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인포

그래픽 컨텐츠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에서도 주요 정부포털 및 대국민 홍보

자료, 정책보고등도 인포그래픽을 통해 이뤄지는 시대가 왔다.  

인포그래픽이란?

환경부 - 환.친.소 페이스북 이벤트 

좋은 성과를 거두었던 인포그래픽 사례

송정수 ◆ (주)인포그래픽웍스 대표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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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인포그래픽에 주목하는가?

일반적으로 정보는 시간이 지나면 15% 정도만이 머릿속에 남지만 이미지와 결합된 정보는 

60%가까이 머리에 남는다고 한다. 이것이 인포그래픽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포그

래픽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빅데이터Big data와 소셜 큐레이션Social Curation이 있다. 인

터넷과 SNS에는 데이터가 넘쳐나고 페이스북에는 하루 5억건에 달하는 정보가 업데이트 된

다고 한다. 이러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

에서 등장한 것이 소셜 큐레이션이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내고 그 정보를 재가공해서 다

시 공유하는 형태를 취한다.

최근 폭발적으로 유저가 늘고 있는 핀터레스트Pinterest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핀터레스트pinterest, 플리커flicker와 같은 이미지 공유형 SNS가 각광을 받게 되면서 이

미지 한장으로도 쉽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이 동시에 급성장하게 

되었다. 또한 민간 및 공공에서 쌓이고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재해석하고 가공하여 대중에

게 개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포그래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도 국가통

계포털 사이트등을 통해 인포그래픽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경찰청 - 치안인프라 확충방안 인터랙티브인포그래픽 

국가통계포털 - 

‘인구추계교실 인포그래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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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인포그래픽 도입현황은?

해외 특히 미국의 경우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성공사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오바

마 대통령은 지난 미국 대선 당시 전략적으로 인포그래픽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여 가장 성공

적인 사례로 손 꼽히고 있으며, 신문의 패러다임이 과거의 ‘읽는 신문’에서 ‘보는 신문’으로 변

화하고 있다. 

영국의 인디펜턴트지Independent는 2008년 일요일 커버면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하면서 

30%에 달하는 매출 증가를 가지고 왔다. 뉴욕타임즈NYT에는 30여명에 달하는 인포그래픽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가디언Guardian, 월스트리트저널WSJ등도 수준 높은 인포그래픽을 선 보

이고 있다. 특히 뉴욕타임즈는 동작성이 부여된 수준 높은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Interactive 

Infographic을 선보이며 권위 있는 국제 인포그래픽어워드인 말로피에Malofie 어워드에서 계속해

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현대카드, GS칼텍스등 다양한 기업들이 블로그, SNS를 통해 인포

그래픽을 활용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인포그래픽 코너를 개설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이루어 지고 있다. 

정부와 공공에서의 활용범위도 점점 넓어 지고 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예산

안을 인포그래픽으로 발표하면서 서울시 기관들에 빠른 인포그래픽 사용의 확산을 가지고 

왔던 사례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취임 이후 대통령 업무보고 및 주요 보고자료등을 인포그

래픽으로 보고할 것을 강조 하고 있다. 핵심을 요약하여 보고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

다 대통령이 강조하는 국민과의 소통을 이뤄내기 위해 인포그래픽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

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에는 이미지의 형태를 벗어나 동작성을 지니고 있는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Interactive 

Infographic이나 모션그래픽Motion Graphic과 같은 형태로의 제작이 시도 되고 있다.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은의 장점은 정보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고 재미있게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점

에 있으며 모션그래픽은 어려운 정보를 쉽게 설명할 수 있으며 높은 집중도를 유도한다는 

점에 있다. 

Infographic

뉴욕타임즈 - 

‘NBA농구 주요 선수의 

득점 위치를 표현한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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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인포그래픽 제작을 위한 팁

좋은 인포그래픽이라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이해가 쉬우며 널리 공유되는 것을 말할 것이다. 또한 

단기간에 소비되는 컨텐츠가 아닌 오랜기간 가치를 가지고 활용되어 지는 인포그래픽일 것이다. 좋은 

인포그래픽을 제작하기 위한 팁은 다음과 같다.

  

1. 인포그래픽 제작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라.

기획단계에서부터 인포그래픽 제작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이벤트 성인지, 새로 변경된 제도에 대해 이해 시키고자 함인지를 고민하자. 모

든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광고의 목적인지 설명이 목적인지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인지 등 

골(Goal)설정을 명확하고 좁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2. 많은 양의 정보를 담기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양의 정보를 담은 인포그래픽은 실패할 확률이 크다. 온라인을 통한 홍보측면에서 인포그래픽 제

작 시 그 목적은 핵심정인 정보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광범위하게 전달함에 있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인포그래픽을 구성하고 추가적인 정보들은 PDF문서 등 다른 형태의 파일로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다.  

3.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인포그래픽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확산력이다. 일방향적인 정보전달이 아니라 양방향의 소통이 

필요 하다. 수용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션(상호작용)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인포그래

픽을 제작하면 사용자 스스로가 널리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인포그래픽 툴 관련사이트

○ www-958.ibm.com  누구나 엑셀시트를 활용하여 쉽게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이트

○ www.infogr.am  템플릿을 활용하여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

○ www.chartsbin.com  지리 기반의 인터랙티브 인포그래픽을 제작할 수 있는 사이트

○ labs.good.is  간단한 파이차트를 쉽게 그릴 수 있는 사이트

○ www.tableausoftware.com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데이터 시각화 솔루션. 

                                                                이베이, 골드만삭스 등 기업에서 도입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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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원 ◆ SPSS Korea ㈜데이타솔루션 이사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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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 대응일치분석의 개념

다중 대응일치분석MCA, Multiple Correspondence Analysis은 동질성 분석homogeneity analysis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케이스(개체)와 범주에 계량적 수치를 부여함으로써 범주형 데이터를 수량화하는 분석법

이다. 범주를 기준으로 동일성이 높은 개체들을 부그룹으로 나눈다.  분석을 위해서는 모든 변수들

이 명목형 변수이어야 한다.

<그림3> 다중대응일치분석 예시

SPSS에 구현된 HOMALS 알고리즘은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의 사회행동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계

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1 : 초기화 (임의의 수로 채움)

■ 단계 2 : 개체점수의 갱신

■ 단계 3 : 직교 정규화

■ 단계 4 : 범주 수량화값의 갱신

■ 단계 5 : 수렴여부의 확인

■ 단계 6 : 회전

5. SPSS Statistics을 이용한 다중 대응일치분석 실습

활용할 예제는 대학생 25명에게 국내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4가지 중 어떤 것을 가장 선호하는지, 

일주일에 음료수 구입비용은 얼마만큼 인지, 음료수와 함께 가장 즐겨먹는 스낵은 어떤 것인지를 

나타내는 3개의 변수가 포함된 ‘음료.sav’파일이다. 이 3개의 변수를 사용하여 다중 대응일치분석

을 실행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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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데이터 : 음료.sav

교육

변수 설명  

drink : 가장 선호하는 음료수 종류

money : 1주일 동안에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음료수 구입비

빈도 : 응답자의 빈도

다중대응일치분석 수행과정  

1) 메뉴에서 [분석→차원 감소 → 최적화 척도법]을 

클릭한다.

2) 모든 변수가 다중명목 변수이고, 단일 군을 사용

하므로 [다중 대응일치분석]이 선택된 것을 확인한 

후 [정의]를 클릭한다.

3) 그러면 다중 대응일치분석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1) [분석 변수]에 ‘drink’, ‘money’, ‘snack’ 변수를 넣

는다.

2) [도표]에서 [변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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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합범주도표]에 모든 변수를 선택한다.

2) [계속]을 클릭한다.

3) 다중 대응일치분석 대화상자로 돌아와 [확인]을 클릭한다.

다중대응일치분석 수행결과

HOMALS 알고리즘을 15회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적합된 고유값eigenvalue은 2.493250 이다. 수량화 결과의 

최대 차원의 수 = min (범주수-변수개수, 관측수-1) 이지만 통상적으로 1~3차원의 해를 구하게 된다. 데이

터의 분산은 첫 번째 차원에 의해 90.906% 설명되고, 두 번째 차원에 의해 75.311% 설명된다. 두 개의 차원

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은 83.108%이다.

반복계산정보

반복 수
설명된 분산

손실
전체 증가량

15a 2.493250 .000008 .506750

a. 수령 검정 값에 도달하여 반복계산 프로세스가 중지되었습니다.

모형 요약

차원
Cronbach의 

알파

설명된 분산

전체(고유값) 요약 관성 % 분산

1 .950 2.727 .909 90.906

2 .836 2.259 .752 75.311

전체 4.986 1.662

평균 .898a 2.493 .831 83.108

a. 평균 Cronbach의 알파는 평균 고유값에 기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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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각 범주에 부여되는 범주수량화 점수에 따라 위치시킨 것이다. 제 1차원을 기준으로 {콜라, 홍차}를 선호하

는 집단과 {주스, 사이다}를 선호하는 집단으로 나뉜다. 제 2차원은 소비습성에 의해 구분된다. 결과적으로, 

동질성분석을 통해 각 개체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3변수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 1

가장 좋아하는
 음료

주간 음료 
소비액

가장 좋아하는 
스넥

가장 좋아하는 음료 1.000 .930 .791

주간 음료 소비액 .930 1.000 .868

가장 좋아하는 스넥 .791 .868 1.000

차원 1 2 3

고유값 2.727 .217 .056

a. 평균 Cronbach의 알파는 평균 고유값에 기준합니다.

변환된 변수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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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점수 도표는 25명의 대학생들을 2차원 도

표상에 위치시킨 것이다. 같은 위치에 많은 관

측점들이 존재하면 점이 굵게 표시된다. 각각

의 관측점들은 각 케이스에 부여되는 대상점

수에 따라 위치한다. 

각 변수의 각 차원 별 판별 측도를 나타낸 도표

이다. 세 변수 모두 차원 1, 2와 매우 밀접한 관

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판별측도는 추출된 2개의 축과 각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는 수치이다.

차원
평균

1 2

가장 좋아하는 음료 .907 .686 .797

주간 음료 소비액 .959 .833 .896

가장 좋아하는 스넥 .861 .739 .800

액티브 전체 2.727 2.259 2.493

% 분산 90.906 75.311 83.108

판별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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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범주형 주성분 분석의 개념

범주형 주성분분석CatPCA, Categorical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은 동질성분석과 마찬가지로 모수를 추정

하기 위한 계산적 알고리즘에 교류최소제곱법alternating least squares을 사용한다. 범주형 주성분 분석

은 고전적인 주성분 분석과 같이 차원의 축소에 많이 활용되며, 일련의 변수군 내부에 주요 변동의 

축을 해석하여 원래의 데이터를 대체할 적은 수의 성분을 추출하여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추

출된 보다 작은 차원의 성분들은 서로 독립이므로 상관관계가 ‘0’이 된다.

범주형 주성분 분석이 고전적인 주성분 분석과 다른 점은 분석에 적용될 데이터의 척도에 있다.  

즉, 고전적인 주성분 분석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범주형 주성분 

분석은 명목척도, 순서척도 등의 데이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1> 주성분분석의 개념도

SPSS에 구현된 CatPCA 알고리즘은 네델란드 라이덴 대학의 사회행동과학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계

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 단계 1 : 초기화 (임의의 수로 채움)

■ 단계 2 : 범주 수량화 값의 갱신 (척도수준별로)

■ 단계 3 : 개체점수의 갱신

■ 단계 4 : 직교정규화

■ 단계 5 : 수렴조건의 확인

■ 단계 6 : 회전과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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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PSS Statistics을 이용한 범주형 주성분분석 실습

시청자가 선호하는 남성 뉴스캐스터의 호의적인 외모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30명을 대상

으로 얼굴형, 머리모양, 연령, 의상색조, 얼굴표정 등에 대하여 선호하는 범주를 선택하도록 하였

다. 수집된 데이터는 ‘Newscast.sav’에 저장되어 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여 범주형 주성분 분석

을 수행하여 보자.

알고리즘에서 범주를 수량화하는 방법은 주어진 데이터의 척도수준의 정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SPSS Statistics에서는 다음 5가지 종류의 척도 수준을 정의할 수 있다.

① 스플라인 순서Spline Ordinal : 관측 변수의 범주 순서를 유지하면서 변수를 최적수준으로 척도화하는 방법

으로 범주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위치한다. 결과적으로 변환은 선택한 차수의 단조 구분적 다항식

monotonic piecewise polynomial 평활이다. 

② 스플라인 명목Spline Nominal  : 관측변수의 범주 개체 집단만 유지하면서 변수를 최적수준으로 척도화하는 

방법으로 관측변수의 범주 순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범주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위치한다.  

③ 순서Ordinal : 관측 변수의 범주 순서를 유지하면서 최적수준으로 척도화하는 방법으로 범주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위치한다. 변환 결과는 스플라인 순서 변환보다 더 잘 적합 되지만 평활 정도가 약하다.

④ 명목Nominal  : 관측변수의 범주 개체 집단만 유지하면서 변수를 최적수준으로 척도화하는 방법으로 관측

변수의 범주 순서는 유지되지 않는다. 범주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고, 변한 결과는 스플라인 명목 변

환보다 더 잘 적합되지만 평활의 정도가 약하다.

⑤ 숫자Numeric : 범주는 동일한 간격(구간 수준)으로 순서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범주 순서를 유지하고 범주 

간 동일한 간격으로 유지하면서 최적수준으로 척도화하는 방법으로 범주 점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된다. 

예제 데이터 : Newscast.sav 변수 설명  

일련번호 : 응답자 일련번호

얼굴형 : 가장 호감이 가는 남성뉴스캐스

터가 갖추어야 할 얼굴형 

머리모양 : 가장 호감이 가는 남성뉴스캐

스터가 갖추어야 할 머리모양

연령 : 가장 호감이 가는 남성뉴스캐스터의 

연령대

의상색 : 가장 호감이 가는 남성뉴스캐스

터가 갖추어야 할 의상색조

얼굴표정 : 가장 호감이 가는 남성뉴스캐

스터가 갖추어야 할 얼굴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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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형 주성분 분석 수행과정   

1) 메뉴에서 [분석→차원감소 →최적화척도법]을 

클릭하여 최적화 척도법 대화상자를 연다. 

2) [최적척도 수준]에서 “일부 변수가 다중명목 변

수가 아님”을 선택한다.

3) [정의] 버튼을 클릭한다. 

1) 얼굴형, 머리모양등의 변수는 최적척도 수준을 

“명목”으로 설정한다.

2) 연령, 의상색, 얼굴표정등의 변수는 최적척도 수

준을 “순서”로 설정한다.

3) [계속]을 클릭한다.

1) 변수의 최적척도 수준을 정했으면, 도표의 “개

체”단추를 누른다.

1) 분석변수에 얼굴형, 머리모양, 연령, 의상색, 얼

굴표정 등의 변수를 선택한다.

2) [척도 및 가중값 정의]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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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체 및 변수 (Bi-플롯)]을 선택한다.

5) [계속]을 클릭한다.

1) 도표의 “범주”단추를 누른 후, [결합범주도표]에 

모든 변수들을 선택한다.

2) [계속]을 클릭한다.

3) 범주형 주성분분석 대화상자로 돌아와 [확인]을 

클릭한다.

범주형 주성분분석 수행결과  

총 39번의 반복계산을 통해 해가 구해졌다. 제1주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비율은 50.498%이고 

제2주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비율은 28.430으로 두 주성분에 의해 설명되는 총비율은 78.928%이다. 

Cronbach의 알파는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제1주성분의 내적 일치도는 0.755로 높은 편이

지만 제2 주성분의 내적 일치도는 0.371로 낮다고 할 수 있고, 2개 창을 모두를 고려할 경우 내적 일치

도는 0.933이다. 

반복 수

설명된 분산 손실

전체 증가량 전체
중심점 
좌표

벡터좌표에 대한 
중심점 제한

0a 3.259708 .003761 6.740292 6.436800 .303492

39b 3.946379 .000010 6.053621 6.010486 .043136

a. 반복계산 0은 모든 변수가 포함된 해법에 대한 통계량을 표시합니다. 

최적 척도 수준이 다중명목인 변수는 수치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b. 수렴 검정 값에 도달하여 반복계산 프로세스가 중지되었습니다.

차원
Cronbach

의 알파

설명된 분산

전체(고유값) % 분산

1 .755 2.525 50.498

2 .371 1.421 28.430

전체 .933a 3.946 78.928

a. 전체 Cronbach의 알파는 전체 고유값에 기준합니다.

반복계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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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된 변수간의 상관관계

얼굴형 머리모양 연령 의상색 얼굴표정

얼굴형 1.000 -.406 -.196 -.462 -.552

머리모양 -.406 1.000 -.650 .386 .327

연령 -.196 -.650 1.000 -.219 -.081

의상색 -.462 .386 -.219 1.000 .709

얼굴표정 -.552 .327 -.081 .709 1.000

차원 1 2 3 4 5

고유값 2.525 1.421 .656 .275 .123

대상포인트 설명 기준변수 케이스 번호

범주 점의 결합 도표   

50대, 40대의 뉴스케스터의 경우 

짧은 머리나 올백인 경우 호감을 느

끼며, 세모형 얼굴인 경우 밝은 계통

의 의상에 부드럽고 밝은 표정을 선

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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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적재

차원

1 2

얼굴형 -.693 -.494

머리모양 .735 -.515

연령 -.387 .889

의상색 .831 .144

얼굴표정 .815 .319

변수 주성분 정규화

응답자들의 투영결과를 살펴보면 11시 방향에 많은 응답자들이 응집되어 있고, 4시 방향에도 또 다른 응답

자들이 응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분적재 표는 각 변수가 차원에 걸리는 부하량을 나타내는 표이다.  차원1의 경우에 얼굴형, 머리모양, 의상

색, 얼굴표정 등의 변수의 부하가 많이 걸리는 반면에 차원2에는 연령의 부하량이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

났다.

범주정의와 응답자들의 결합도표를 살펴보면, 연령대가 40, 50대인 뉴스캐스터를 선호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은 반면, 머리모양이 긴 30대의 뉴스캐스터를 선호하는 응답자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i-플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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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서 엑셀의 피봇테이블을 활용하여 표와 그래프를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데이터분석』 메뉴를 활용하여 통계패키지처럼 활용하는 기능을 소개하고자 한다. 엑셀

의 사용 버전은 2007과 2010이다. 2013도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2.1 엑셀의 데이터분석 메뉴

 [그림1]은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KOSIS으로부터 다운받은 OECD 가입 국가들(34개)의 2011년 주

요한 지표들이다. 국내총생산GDP, 1인당GDP, 경제성장률, 수출, 수입, 총인구, 실업률, 인터넷 이

용률로 구성되어 있다. 

엑셀을 활용한 통계분석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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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OECD 국가들의 주요지표



『데이터분석』은 큰 메뉴로는 [데이터]에 있지만, 엑셀 설치시에 디폴트로 설치되지 않는다. 『데

이터』의 끝부분을 확인해보고 없으면,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버전 2010의 경우에는 『파일』 ⇒ 『옵

션』 ⇒ 『추가기능』 ⇒ 『이동』을 선택하여 분석도구와 분석도구 - VBA를 선택하여 확인을 클릭해준

다. 버전 2007의 경우에는 오피스단추를 클릭하면 『옵션』 메뉴를 볼 수 있고, 똑같은 절차로 설치

한다. [그림2]를 참조한다. 

『데이터』메뉴의 제일 끝부분에서 『데이터분석』을 확인하고 실행하여 [그림2]의 두 번째 그림이 

나오면 준비가 끝난 것이다.  

2.2 순위와 백분율

『데이터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도구는 순위와 백분율이다. OECD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순위

를 알아보기로 하자. 미국이 1위일 것으로 예측이 되지만 2위나 3위 국가는 어디일까? 『데이터분

석』 메뉴에서 『순위와 백분율』을 선택하고 [그림3]처럼 입력범위에서 자료가 없는 뉴질랜드를 제외

하고 선택해 주었다. 만일 $C:$C 처럼 열 전체를 선택하면 계산 시간이 초과되어 오류가 발생하니 

유의하기 바란다.   

확인을 클릭하면 새로운 워크시트에 [그림4]처럼 출력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1

등인지는 포인트 변수를 가지고 대조해 보아야 하는데 많이 불편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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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데이터분석』 메뉴의 설치와 『데이터』 ⇒ 『데이터분석』 실행화

[그림3]  순위와 백분율

교육



[그림4]의 화면에서 포인트라는 이름을 가진 열과 국내총생산 사이에 새로운 열을 하나 삽입하

였다. B2열에 =INDEX(Sheet1!$B$2:$B$34, A2) 라는 함수 명령문을 적어준 다음, 자동채움한 결

과가 [그림5]이다. INDEX 함수는 참조하여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GDP는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이고, 한국은 11위이다. 퍼센트는 자료의 개수에 따라 몇 %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데, 

GDP 양에 따른 결과는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단지 몇 등에 해당하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이다.  

 

2.3 히스토그램

연속형 변수를 구간별로 나누어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히스토그램이다. 히스토그램은 분포를 보기 좋아서 많이 

사용하며, 범주형 변수에 주로 사용하는 막대그래프와는 

막대가 붙어있다는 차이가 있다. 엑셀의 『데이터분석』메

뉴에서 『히스토그램』을 사용하면 그릴 수 있다. 여기서는 

OECD 국가들의 1인당 GDP 자료를 이용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엑셀의 빈 셀에 적절한 구간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구간을 적을 때는 막대가 몇 개나 표현되는 것이 좋

은지 고려해 본다. [그림6]에서 K열에 10,000달러 단위로 

7개의 구간을 설정하였다.  

63

[그림5]  나라이름의 연결 결과[그림4]  순위와 백분율 결과

[그림6]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구간 설정



구간에 적은 값은 최대값이다. 즉 10,000은 10,000달러보다 작은 값을 표현하고, 70,000은 

60,001달러부터 70,000달러까지의 빈도를 살펴본다는 뜻이다. 이 값 범위 밖에 있는 큰 값은 기

타로 표현된다. 『데이터분석』메뉴의 『히스토그램』을 클릭하고 [그림7]처럼 설정해 준다. 마우스

를 사용하여 블록으로 잡아주고, 미리 설정한 구간은 계급 구간에 언급하였다. 

 [확인]을 클릭하면 [그림8]처럼 출력이 된다. 10,001달러에서 20,000달러 구간은 여섯 나라가 

분포한다. 70,001달러보다 큰 나라는 기타 구간으로 설정되고 세 나라가 속하는 모양이다. 히스토

그램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빈도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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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히스토그램의 작성

[그림7]  1인당 GDP의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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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 숫자가 겹쳐 보이므로 크기를 약간 조절하고, 막대 간격을 붙여주어야 한다. 그림을 선택

한 다음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눌러 [데이터 계열서식]의 [간격 너비]를 0으로 조절한다. 완성된 

히스토그램이 [그림9]로서 범례와 세로축을 지워 그림만 표현하였다. OECD 가입국의 1인당 GDP

는 40,001달러에서 50,000달러 구간에 빈도가 가장 많다. 물론 구간을 다르게 설정하면 다른 모양

의 히스토그램이 됨을 유의하기 바란다. 

2.4 기술통계법

통계량을 한꺼번에 출력해주는 기능으로 인터넷 이용률을 대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데이터

분석』 메뉴에서 『기술통계법』을 선택하고, [그림10]처럼 인터넷 이용률에 해당되는 열을 입력한다. 

요약통계량을 선택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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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  히스토그램의 완성

[그림10]  기술통계법 화면



[그림11]은 새로운 데이터시트에 출력된 결과이다. OECD 국가의 평균 인터넷 이용률은 약 

75.5%이다. 그 외 많은 통계량들이 출력되어 있는데 각기 개별 함수로도 구현할 수 있지만, 한꺼번

에 출력되어 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대값 95%는 어느 나라일까?

2.5 상관분석

두 연속형 변수 간 상관계수를 쉽게 출력해준다. =correl(array1, array2) 함수를 쓰는 방법보다 

많은 변수를 한꺼번에 출력해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사용해 볼 만하다. 『데이터분석』 메뉴에서 

『상관분석』을 선택하고, 수출, 수입, 총인구, 실업률, 인터넷 이용률의 상관계수를 출력해 보겠다. 

[그림 12]처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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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기술통계법에 의한 출력결과

[그림12]  상관분석 입력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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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해 있는 열만 사용 가능하다. 따라서 상관계수는 한꺼번에 출력하고, 필요없는 열을 정리하

는 것이 더 편리하다. 새로운 시트에 출력된 [그림13]의 결과를 보면 수출과 수입, 수출과 총인구, 

수입과 총인구 등은 매우 높은 상관이 있으며, 실업률과 인터넷 이용률은 -0.35 정도이다. 실업률

과 인터넷 사용률이 약한 음의 상관이라는 점은 재미있는 결과로 보인다. 결과를 실제로 사용할 때

는 셀서식을 활용하여 소숫점 이하 두 자리 정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2.6 두 모집단의 평균 차이 검정

두 모집단의 평균차이는 Z 검정과 t-검정으로 수행할 수 있다. 모분산을 알아야 하는 Z 검정은 

현실에서 사용하기가 어려우므로 보통 t-검정을 실시한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개의 모집단으

로부터 추출한 표본들의 평균을 비교하거나, 분포에 무관하게 많은 수의 표본들(일반적으로 30개 

이상)을 각각 추출하여 그 평균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본 예

제는 표본을 추출한 자료가 아니지만 『데이터분석』메뉴를 설

명하기 위한 것이니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 먼저 유럽과 비

유럽 국가들의 정렬을 수행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

랜드가 아래에 있었는데, 검정을 위해서는 연속된 열에 배치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14]에서 정렬 기준을 대륙별로 

설정하였고 오름차순이니 비유럽의 행이 먼저 정렬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두 집단의 1인당 GDP와 경제성장률 평균 차이

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분산이 같은지 검정을 수행

하였다. 분산이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에 평균 차이를 볼 메

뉴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검정통계량은 같고 자유도가 

달라지는데 분산이 다른 경우 더 평균 차이를 조심스럽게 본

다고 이해하면 된다. 『데이터분석』메뉴에서 『F-검정 : 분산

에 대한 두 집단』을 선택하여 1인당 GDP의 비유럽 국가와 유

럽 국가를 [그림15]처럼 입력한다. 

1인당 GDP가 한 열에 구성되어 있어 자료만 선택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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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3]  상관계수 출력결과

　상관계수
수출 

(100만달러)
수입

 (100만달러)
총인구
(천명)

실업률 
(%)

인터넷 
이용률(%)

수출(100만달러) 1

수입(100만달러) 0.952557302 1

 총인구(천명) 0.785423015 0.907253397 1

 실업률(%) -0.19396850 -0.113117516 -0.04904233 1

 인터넷이용률(%) 0.114732022 0.061878546 -0.19215855 -0.34619497 1

[그림14]  정렬 수행

[그림15]  분산에 대한 두 집단 비교 



름표는 선택해 주지 않았다. 유의수준은 사용자

가 설정하는데, 디폴트인 0.05를 쓰면 신뢰수준 

95%라는 의미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림16]의 결과를 보면 단측검정의 p-값이 

0.32로서 유의수준 0.05보다 값이 커서 두 집단

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귀무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유럽과 비유럽 국가들의 1인당 GDP 분산이 

동일하다고 결론짓는다. 

이제 [그림17]처럼 『데이터분석』메뉴에서 두 

집단이 등분산일 때 평균 차이를 보기 위한 『t-

검정: 등분산 가정 두집단』을 선택한다. 

분산 검정과 다른 점은 평균차를 적어주는 

옵션이 있다는 점인데 평균 차이가 없다는 검

정에서는 디폴트인 0으로 놔두고 수행하면 된

다. [그림18]을 참조한다.

 

수행하고 나면 결과는 [그림19]와 같이 결과

가 출력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측검정의 p-값

이 0.27로 유의수준 0.05보다 커서 두 집단의 

평균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1인당 GDP 

평균은 유럽과 비유럽 나라 사이에 차이가 없다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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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6]  

F-검정 : 분산에 대한 두 집단
1인당 GDP　

실업률 
(%)

인터넷 
이용률(%)

평균 32922.22222 43727.16667

분산 385977535.9 665270504.3

관측수 9 24

자유도 8 23

F 비 0.580181345

P(F<=f) 단측 검정 0.216399215

F 기각치: 단측 검정 0.320212211

[그림19]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의 1인당 GDP 평균비교 결과

[그림18]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의 평균비교

[그림17]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의 평균비교 

메뉴

1인당 GDP　 변수 1(비유럽) 변수 2(유럽)

평균 32922.22222 43727.16667

분산 385977535.9 665270504.3

관측수 9 24

공동(Pooled) 분산 593194899.6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1

t 통계량 -1.134994455

P(T<=t) 단측 검정 0.132538758

t 기각치 단측 검정 1.695518742

P(T<=t) 양측 검정 0.265077516

t 기각치 양측 검정 2.03951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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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같은 절차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평

균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분산에 대한 차

이 검정은 [그림 20]처럼 등분산(p-값 0.46 

> 유의수준 0.05)으로 판단할 수 있다. 만일 

분산 차이 검정의 p-값이 0.05보다 작아서 

차이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t-검정: 이분

산 가정 두집단』을 사용해야 한다.

평균차이 검정을 위해서 『데이터분석』

메뉴에서 『t-검정: 등분산 가정 두집단』을 

선택하고 [그림21]처럼 입력한다. 다만 여

기서 가설은 비유럽의 경제성장률 평균은 

유럽의 경제성장률 평균보다 높다라고 세

우고자 한다. 즉, 귀무가설은 “비유럽과 유

럽 국가의 평균 차이가 없다.”이며, 대립가

설은 “비유럽이 유럽 국가보다 경제성장

률 평균이 높다.”이다.

이제 결과를 보자. [그림22]를 보면 단

측검정의 p-값이 0.042로서 0.05보다 작

아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대립가설이 채택

되었다. 즉 비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평

균이 유럽보다 높다. 양측 가설의 p-값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대립가설을 평균이 

다르다라고 세우지 않고 “비유럽이 유럽 

국가보다 경제성장률 평균이 높다.”라고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2.7 마치면서

엑셀의 『데이터분석』 도구를 활용하면 누구나 비교적 쉽게 통계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 여기서 

다룬 순위, 히스토그램, 기술통계, t-검정은 물론 분산분석, 공분산분석, 회귀분석, 시계열분석 등

도 가능하며, 엑셀 VBA와 연계하면 창조적인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물론 복잡한 통계분석을 위

해서는 SAS나 SPSS 등과 같은 통계패키지가 필요하지만, 업무에 간단히 활용하는 통계분석과 그

래프를 위해서는 엑셀 사용을 권장한다. 누구나 가지고 있고 사용하기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자신

의 문제에서 창의적인 분석 결과의 정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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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등분산 가정 두 집단의 경제성장률 평균비교 결과

[그림20]  경제성장률의 분산 차이 검정 결과

[그림21]  경제성장률의 평균비교

1인당 GDP　 변수 1(비유럽) 변수 2(유럽)

평균 3.42 1.65

분산 7.010666667 6.96173913

관측수 10 24

공동(Pooled) 분산 6.9755

가설 평균차 0

자유도 32

t 통계량 1.780540093

P(T<=t) 단측 검정 0.042242241

t 기각치 단측 검정 1.693888703

P(T<=t) 양측 검정 0.084484482

t 기각치 양측 검정 2.036933334

경제성장률　 변수 1(비유럽) 변수 2(유럽)
평균 3.42 1.65
분산 7.010666667 6.96173913
관측수 10 24
자유도 9 23
F 비 1.007028062

P(F<=f) 단측 검정 0.462451671
F 기각치: 단측 검정 2.320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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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블로그 

통계로 소통하는 통하는 세상!

현대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하루에도 수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면서 현상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통계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통계는 소수 전문가들만이 이용하는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이라는 인식 역시 존재한다. 이에 통계청은 

국민에게 친생활적인 통계를 소개하고 국가통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블로그(http://hikostat.kr)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 블로그 바로가기

통계탐방
권재열 ◆ 통계청 대변인실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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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블로그는 정형화되지 않은 일상적인 언어로 통계를 소개하고 있으며 복잡한 도표

보다는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을 이용하여 꾸준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쉽고 재미있는 통계를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국민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 ‘통

통이’라는 캐릭터를 제작 및 활용 중이다. 통통이는 각종 통계를 소개하는 커뮤니케이터이자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마스코트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통계청 공식 블로그의 콘텐츠는 총 4가지로 구분해 소개되고 있다.

① 통통이야기

통계청이 생산한 국가통계를 이해하기 쉬운 이미지 및 인포그래픽을 통해 제공한다. 주기

적으로 발표되는 고용동향, 소비자물가동향, 인구동향 등 통계청에서 생산한 통계뿐만 아니

라 다른 부처의 통계도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있다.

또한 웹툰과 시기별 중요통계를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고, 유명한 동화에 통계이야기를 

결합한 명작패러디 영상을 제공한다. 

선녀와 나무꾼 패러디

신데렐라 패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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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통통기자단

통계청 공식 기자단인 통통기자단의 기사를 소개한다. 통통기자단은 햇수로 5년째를 맞이

하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5기 기자단은 매달 새로운 미션을 부여받고 해당하는 기사를 작

성한다. 기사는 국가통계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통계를 포함하기도 하며 대학생 특유의 열

정이 묻어나는 친근한 통계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통통놀이터

통계청의 다양한 이벤트 및 대외활동 소식을 전달한다. 이벤트는 단순 댓글 및 공유 형태에

서 인터렉티브 이벤트 등 다양하게 이뤄지며 SNS를 포함한 큰 이벤트가 진행되기도 한다.

④ 통통소식통

공모전, 대회 등 각종 공지사항을 안내한

다. 통계청 주최의 공모전부터 전국학생통

계활용대회, 통통기자단 모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블로그 뿐만 아니라 페이스

북, 트위터, 유튜브 그리고 통계청 공식 홈

페이지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공유 시스템을 

만들어 콘텐츠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통계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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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메인의 하단에서 통계청 SNS의 최근 글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네이버naver 

메인 화면 ‘오픈캐스트’에서도 모아서 볼 수가 있다. 

누구나 통계청 블로그(http://hikostat.kr)를 통해 딱딱한 국가통계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

받을 수 있어 국민들의 통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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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림 ◆ 한국방송통신대학 바이오정보통계학과 교수

해외사례연구

통계계학회 중 가장 큰 규모의 국제학회인 ISI WSC가 올해는 홍콩에서 열리게 되었다. 제

59회를 맞이하는 ISI WSC는 통계 분야의 최신 지식과 혁신을 공유하고 발표할 수 있는 장으

로 마련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양한 통계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과 학생들을 두

루 아우룰 수 있도록 Scientific program, Social program, Short course 및 회의 등과 같이 

폭 넓은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8.28에 열린 Youth Plenary session에서는 통계학의 길을 걷는 젊은이들과 교사들에게 감

명을 주는 서울대 박병욱 교수님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통계학자들이 자신의 길만을 걷는 것

이 아니라 후학을 이끌어주고 멘토가 되는 특별한 자리였던 것 같다. 

또한 Short Course는 학생들과 통계에 관심이 많은 일반 참가자를 위한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 양성 코스로 통계능력을 향상시켜주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ISI WSC는 이러한 행사뿐만

이 아니라 통계인의 축제인 만큼 학생, 젊은 통계인부터 선배 통계학자까지 다양한 시상이 이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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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SUN) 8.26(MON) 8.27(TUE) 8.28(WED) 8.29(THU) 8.30(FRI)

Administrative meetings
(07:30 ~ 09:00)

Registration
(09:00~ 16:00)

Scientific sessions
(09:00 ~ 11:15*)

Lunch/Administrative meetings
(11:15 ~ 13:00)

Scientific sessions
(13:00 ~ 15:15*)

Scientific 
sessions

(15:30 ~ 17:45)

Youth Plenary & 
scientific sessions
(15:30 ~ 17:45)

ISI & 
AssociationsAwards 

Ceremony
(15:30 ~ 16:30)

ISI President’sInvited 
PaperSession
(15:30 ~ 16:15)

Opening  
Ceremony 
& Welcome  
Reception 

(16:00 ~ 19:00)

ISI General Assembly
(16:30 ~ 19:00)

Closing Ceremony
(16:30 ~ 17:15)

Hong Kong  
Night

(19:30 ~ 22:00)

Gala Dinner
(19:30 ~ 22:00)

ISI WSC 홍콩 개회식에서 

자리를 함께 한 홍콩 

통계청장과 ISI 이재창 

회장(좌). 이재창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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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연구

이번 학회가 더 뜻 깊은 행사가 된 것은 IASE에서 주관한 통계포스터대회에서 큰 경사가 있었

기 때문이다. ISI 산하 교육분과인 IASE는 1991년 설무초등교육부터 전문가의 양성교육까지 전 

단계에 걸쳐 향상된 통계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학회이다. IASE는 통계적 역량강화를 위해

서 ISLP(International Statistical Literacy Project)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요 행사는 통계포스터

대회와 Best Cooperative Project 이다.

한국 통계청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이 통계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통계활용대회를 1998년

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기존에는 시험을 보고 점수를 채점하는 문제풀이 방식이었다가 2012년

부터 ISLP 국제통계포스터대회처럼 통계포스터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올해 

국제대회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가하

게 되었는데 중등부문에서 1등상을 

수상하였다. IASE 부회장이기에 1등

상을 수상한 대전 문정중학교 송승

연, 이도경 학생 대신에 상장을 수령

하여 한국으로 돌아왔다. 이재창 교

수님께서 ISI 회장이 되신 이후로 한

국회원들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우리

나라 학생들이 상을 받으면서 더욱 

빛이 나는 학회가 되었던 것 같다.

➊ ISI WSC 회의장소
➋ ISI 회장단 초청만찬
➌ ISLP 국제통계포스터대회 
중등부문 1등상 
대전문정중학교 송승연 
이도경 

➍ ISI 회의장 입구

젊은 통계학자들을 위한 

리셉션에 모인 각국의 

통계학자들.

➊

➌ ➍

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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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의 통계포스터는 ISI 국제학술회의 기간 중에 계속 전시 되면서 전 세계 통계학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IASE와 IAOS(International Associtation for Official Statistics, 국제공식통계연구회)는 공

동으로 위성회의를 마카오에서 개최했는데 마카오 통계청의 지원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학회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아시아지역 부회장으로 준비를 위해 노력한 보람이 있도록 한국 통계청 최

봉호 통계교육원장, 통계교육원 황현식 박사, 차기 통계학회 회장이신 박창순교수, 중대 이재헌 

교수, 세종대 이승연 교수가 참석하셔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해주셨다. 

 이 회의에서 작년과 올해 한국통계진흥원의 주관으로 수행중인 초중고생을 위한  통계분석 

소프트웨어1)를 소개했다. 교육용 통계패키지는 여러 나라 통계학자들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특히 포르투갈에서 어린이 통계교실로 같은 작업을 하는 프로젝트 팀과는 향후 서로 협조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역시 국제학회의 묘미는 서로의 연구를 논의하고 교류를 

통해 스파이크 튀는 것처럼 서로 자극과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번 ISI WSC는 1885년 창립 이래 네 번째 아시아인으로 회장을 맡으신 이재창 회장 임기의 열리

어 하이라이트가 되었던 것 같다. 특히 아시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홍콩에서 개최된 올해 국제학술

회의는 전 세계의 참가자들이 다수 참석하여 즐거움과 보람을 같이 나눈 통계축제의 장이었다. 

 1)  통계청과 한국통계진흥원은 초중 교육용 통계패키지를 개발하였고 내년에 전국 학교에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다. 
공표에 앞서 ISI에 개발 버전을 소개하였다.

마카오 IASE / IAOS 위성회의 

개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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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의 여유 01
황장원 ◆ 음악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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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랑주로 드릴까요?”

하얀 앞치마를 두른 나이 지긋한 여인이 다가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물었다. 슬

쩍 표정을 보니 관광객이 이런 곳엔 웬일이냐는 눈치였다. 그 때 내가 앉아 있던 곳은 ‘카

페 슈페를(Cafe Sperl)’, 비엔나 시내 중심부이긴 하지만 다소 후미진 굼펜도르퍼 거리에 

위치한 카페라서 관광객보다는 비엔나 시민이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곳이었다. 

“네, 토르테랑 같이요.”

“자허 토르테로 하실래요?”

그녀는 다시 한 번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듯이 물었다. ‘하긴, 비엔나의 카페에서 어

떤 동양인 관광객이 커피를 시킨다면 으레 멜랑주, 토르테(케이크)라면 자허 토르테겠

지.’ 하지만 은근히 부아가 치밀었다. 이번에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기로 결심했다. 

“어떤 종류가 있나요?”

그녀는 손짓을 하더니 나를 카운터 옆, 토르테 접시들이 놓인 테이블로 안내했다. 이

런, 자허 토르테가 가장 맛있어 보였다. 하지만 그대로 시키기엔 멋쩍어서 치즈 토르테

를 주문했다. 자리로 돌아와 앉으니 이내 커피와 토르테가 세트로 나왔다. 다소 소박해 

보이는 사각형 은빛쟁반에 적당히 올려진 채였다. ‘확실히 관광객들 사이에서 유명한 카

페들하곤 다르군.’ 

가을에 떠난 유럽여행

추석 연휴에 즈음한 지난 9월 중순, 어느새 개인적 연례행사가 되어버린 유럽여행을 

다녀왔다. 여행의 테마는 역시 클래식 음악! 사실 원래는 이탈리아로 가고 싶었다. 독

일-오스트리아 쪽은 최근에 계속 가기도 했고, ‘베르디 기념의 해’에 어울리는 콘셉트라

는 심산도 있었던 것. 하지만 여행계획을 세우던 시점에 이탈리아 쪽에서 마땅한 공연 스

케줄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대안을 강구하다 낙점한 곳이 비엔나였다. ‘또 비엔나?’이라

는 생각도 들었지만, 비엔나 국립 오페라 무대에서 현역 최고의 스타들이 펼쳐 보일 베르

디의 <오텔로>와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뿌리치기 불가능한 유혹이었다. 

물론 비엔나에만 머물렀던 것은 아니다. 공연 스케줄 등을 추가로 검색한 후, 뮌헨에

서 출발하여 독일 동부와 체코를 돌아 비엔나에 이르는 루트를 짰다. 그 중에서도 드레스

덴-프라하-비엔나로 이어지는 철도구간은 언젠가부터 꼭 다시 돌아보고 싶었던 코스

였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곳보다는 이미 가봤던 곳들을 위주로 방문도시를 정했다. 말

하자면 일종의 ‘리마인드 트래블’이었던 셈인데, 어쩌면 계절 탓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가

프라하와 비엔나의 
카페에서

‘카페 슈페를’을 배경으로 한 

‘더 필하모닉스’ 영상물 정보 



을에 다녀온 덕분인지 이번 여행은 유독 회상의 연속이었다. 카페 슈페를에서도 내 머릿

속은 과거를 더듬고 있었다. 

첫 번째 회상은 전날 보았던 공연에 관한 것이었다. 과거 영상물에서보다 한층 노련해

진 호세 쿠라의 오텔로, 한창 전성기를 구가하는 소프라노답게 눈부시게 빛났던 안야 하

르테로스의 데스데모나, 그리고 카리스마 넘쳤지만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던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의 이아고 등 주역가수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휘를 

맡은 댄 에팅거는 부족한 실력과 무리한 제스처로 공연의 완성도를 좀먹었고, 권투의 사

각 링을 모티브로 삼은 크리스티네 밀리츠의 연출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 탓에 오

히려 공연 전후에 보았던 무대 차단막의 그림이 공연보다 더 인상적이었다. 비엔나 국립 

오페라 극장은 1998년부터 매 시즌 현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화가들의 그림으로 무대 

차단막을 장식해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의 주인공인 루돌프 아이젠맹거의 ‘오르페우스

와 에우리디체’는 금박으로 수놓아져 일견 세기말 비엔나의 분리파 화가 구스타프 클림

트를 방불케 했다.

음악의 도시 프라하

두 번째 회상은 비엔나로 오기 전에 머물렀던 프라하의 카페에 관한 것이었다. 프라하

에서 ‘프라하의 봄 음악제’의 본거지로 유명한 ‘스메타나 홀’이 자리한 시민회관에 들렀었

다. 1912년에 개관한 이 건물에는 공연장 외에도 전시장, 레스토랑, 카페 등이 들어있는

데,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이 아르누보 양식으로 꾸민 외관과 실내장식이 호화롭기 그지

없다. 1층의 카페 역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호사스런 인테리어를 자랑하는데, 다만 

그곳에 앉아있는 것이 썩 유쾌하지만은 않았다. 

한 번은 TV를 보다가 프라하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다룬 여행 관련 프로를 본 적

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것처럼 프라하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기와 불친절이 판치는 

곳이다. 누구나 특별한 낭만을 꿈꾸며 프라하로 향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는 안 좋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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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한두 가지 쯤은 덤으로 챙겨서 나오게 마련인 것이다. 그 날 그 카페에서도 좋게 말하

면 도도하고 나쁘게 말하면 퉁명스런 웨이터들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 카페에 들어설 때 

안내는 고사하고, 손님이 많지도 않았는데 메뉴판을 받고 주문을 하는 데에 한참이 걸렸

다. ‘그러고 보니 언젠가는 프라하의 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주문하고 30분 이상 기다

린 적도 있었지.’

그런데도 프라하를 다시금 찾게 되는 이유는 역시 음악 때문이다. 스메타나와 드보르

자크의 본고장, 그리고 모차르트를 사랑했던 도시! 그 날 오전에도 시내 중심부에서 조

금 벗어난 곳에 자리한 드보르자크 박물관에 들렀었다. 국립박물관 지하의 무제움 역에

서 한 정거장 떨어진 파블로바 역에 내려서 구글맵을 보면서 골목길을 10분 정도 걸어가

면 닿는 곳. 오늘날 ‘빌라 아메리카’로 불리는 그 건물은 18세기에 귀족의 여름별궁으로 

지어진 프랑스 바로크 양식으로 프라하에서 예쁘기로 손꼽히는 건물 중 하나라는데, 하

필 외부공사 중인 데다가 비까지 내리고 있어서 그 모습을 제대로 살필 수 없으니 아쉬울 

따름이었다. 

박물관 안에는 드보르자크가 사용했던 책상, 피아노, 비올라와 각종 사진 자료, 그리

고 그가 남긴 악보와 편지 등이 전시되어 있다. 드보르자크의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는 정겹고 소중한 공간이라 하겠다. 2층에는 작은 연주홀도 있는데, 평소에는 오디오에

서 음악이 흘러나와 순례객의 발길을 잠시 붙든다. 내가 의자에 앉았을 때는 분명 드보르

자크의 음악이지만 잘 모르는 곡이 나와서 창가에 앉은 관리인 할머니에게 물어보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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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영어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1층으로 내려가 매표소에 앉은 아주머니에게 물어보았

는데 귀찮다는 듯이 건성으로 대답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아주머니도 그리 친절하지는 

않아서, 나가기 전에 기념품을 샀는데 가격표도 떼지 않고 내주었다. 드보르자크의 음악

과 비슷한 따스함을 기대했던 터라 조금은 뜻밖이었다.

오후에는 모차르트가 프라하를 방문했을 때 머물렀던 친구 두셰크 부부의 집, ‘빌라 베

르트람카’에 들렀다. 이곳의 젊은 여직원은 영어는 잘 안 통해도 꽤 친절했지만, 이번에 

문제는 박물관 그 자체였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 블타바 강 건너편, 주요 관광

지에서 조금 벗어난 지점까지 애써 찾아갔건만 이렇다 할 볼 거리가 없었다. 오페라 ‘가

짜 여정원사’에 관한 특별전이 진행 중이었지만 고작 방 하나에 준비된 자료의 수량은 제

한적이었고, 방은 세 개만 개방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건물 관리가 부실해서 외관의 손

상 정도가 심각했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찾아올 

사람은 적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심하지 않은가.

그런 기억들을 되새기며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내 자리 바로 앞에서 카페 인테리어에 어울리지 

않는 싸구려 양복을 대충 걸친 장년의 피아니스

트가 마치 치기 싫어 죽겠다는 듯 이런저런 명곡

들을 시니컬하게 두들겨대고 있었다. ‘드레스덴

의 바에서 들었던 피아니스트의 연주는 저렇지 

않았는데….’ 

드레스덴의 멋스러운 밤

세 번째 회상은 드레스덴에서 만났던 멋쟁이 피아니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프라하로 

가기 직전 하룻밤을 묵었던 드레스덴에서는 노을 무렵의 엘베 강변 풍경에 취하는 바람

에 염두에 두었던 발레 공연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꼭 보아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었

기에 젬퍼 오퍼에서 미련 없이 발길을 돌려 저녁식사를 하러 갔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전통식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보니, 프라우엔 교회 앞 광장에서 ‘불쇼’가 진행 

중이었다. 젊은 남녀 커플이 탱고음악을 배경 삼아 춤을 추며 불붙은 도구 몇 개로 묘기

를 부리고 있었는데 꽤나 볼 만했다. 

얼마 후 박수소리, 동전소리와 함께 공연이 끝나자 드레스덴의 명물인 프라우엔 교회

의 불도 꺼졌다. 그냥 호텔로 돌아가기는 아쉬워서 칵테일이나 한 잔 마실 요량으로 바

로 옆의 이태리 레스토랑 겸 바로 들어가서 2층에 자리를 잡았다. 처음엔 테라스에 앉았

다가 잠시 후 바람도 차고 비도 오고 해서 실내로 자리를 옮겼는데, 때마침 은발의 노신

사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연주를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연주가 시쳇말로 장난이 

아니었다. 선곡은 재즈와 팝송, 영화음악을 넘나들었고 연주 스타일은 아주 멋스럽고 감

각적이면서도 과도하지 않고 세련미가 넘쳤다. 럼주가 든 칵테일보다도 피아노 연주에 

흠뻑 취해 연신 고개와 발을 까딱거리고 브라보를 외쳤더니 노신사도 넉넉한 미소와 부

드러운 윙크로 화답했다. 혹시 드레스덴에 가게 된다면 한밤의 ‘클라시코 이탈리아노’는 

꼭 한 번 들러볼 일이다.

#
드보르자크 음악 들어보기 



물론 드레스덴에서 놓쳐서는 안될 것은 얼마든지 더 있다. 츠빙거 궁전, 프라우엔 교

회, 젬퍼 오퍼(국립 오페라 극장)의 오페라 공연, 알베르티눔(미술관)의 카스파 다비트 

프리드리히, 엘베 강변의 풍경 등등…. 또한 필자는 드레스덴에서 프라하로 향하는 기찻

길 주변의 풍경도 무척 좋아한다. 엘베 강 건너편으로 ‘작센 알프스’의 절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한편 프라하의 카페를 나와서는 스타보브스케 극장으로 향했다. 프라하에서 가장 오

래된 오페라 극장인 이곳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조반니>가 초연된 곳으로 유명하며,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도 등장한 바 있다. 이 극장을 찾는 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돈 

조반니> 공연을 보고 싶어할 텐데, 필자는 세 번째 프라하 방문 만에 그 소원을 이룰 수 

있었다. 대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들은 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이 극장

의 <돈 조반니> 공연은 예상보다 수준이 높았다. 특히 연출 면에서 작품을 잘 모르는 이

라면 이해가 쉽지 않을 정도로 현대적이면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여주었고, 가수들의 

노래도 대체로 준수했다. 그리고 이 극장 특유의 격조 높은 인테리어는 흐뭇한 덤이다. 

참고로, 프라하에는 정규 오페라 극장이 두 개 더 있다. 

낯선 카페에서 추억에 잠기다

다시 비엔나. 카페 슈페를의 인테리어는 자허나 첸트랄, 란트만 같은 화려한 카페들에 

비하면 다소 소박한 편이다. 하지만 동시에 비엔나 카페 특유의 전통적인 멋과 개성도 간

직하고 있다. 특히 L자로 생긴 홀의 한쪽 편에 늘어선 당구대가 눈길을 끌고, 벽에 걸린 

사진과 기사들은 1880년에 처음 문을 연 이 카페의 역사와 자부심을 말해준다. 

혹자는 줄리 델피, 에단 호크 주연의 영화 ‘비포 선라이즈’를 보고서, 혹자는 필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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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엔나 국립 오페라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밴드 ‘더 필하모닉스’의 영상물을 보고 

이 카페를 찾아오기도 하지만, 손님들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비엔나의 시민들이다. 필자

가 찾아갔을 때에도 혹은 가족 단위의, 혹은 친지들과 어울린 비엔나 시민들이 점심식사

를 하거나 차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이방인

으로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어색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흥미롭고 흥분되는 일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며 

혼자만의 생각에 잠기거나, 문득문득 창밖으로 눈길을 던지며 추억에 잠기기에 좋은 환

경이기도 하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이 없는, 알아주는 이 없는 낯선 카페에서 더 먼 과거로, 더 오랜 

추억으로 눈길을 던지다가 어느 순간 일어섰다. 일단 점심을 해결하고 나서 그 동안 번번

이 동선이 어긋나 지나쳤던 슈베르트 박물관을 찾아가볼 생각이다. 그리고 늦은 오후가 

되면 극장의 음악감독인 프란츠 벨저-뫼스트가 지휘를, 페터 자이페르트와 린다 왓슨이 

타이틀롤을 맡은 대망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만나기 위해 다시 한 번 국립 오페라 극

장으로 향할 것이다. 그렇게 추억은 쌓이고, 회상은 계속될 것이다. 

#
모차르트 음악 들어보기

#
바그너 음악 들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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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 가을, 열린 창문 사이로 알싸한 바람과 커피향기가 섞여 들어왔다. 아랫집에서 

올라온 커피향기인 것 같아 둘러보니, 부엌에서 아내가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 커피를 준

비하는 아내의 모습은 유독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가슴이 설렌다. 결혼 15년이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주책인 것을 보니 커피의 고양 효과가 크긴 큰 모양이다.

일상의 풍경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커피, 언제부터 우리 생활에 녹아들었을까? 커피

전문점 시대가 열린 후 한국의 커피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풍성해졌다. 

고급 커피의 상징인 산지별 스페셜티 커피는 기본이고, 프랜차이즈가 아닌 소규모 핸드

드립 매장이 인기를 얻으면서 취향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그러나 커피에 대한 정보도 급속히 늘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한

다. 마치 와인 시장이 형성될 때와 비슷한 모양새다. 하지만 간단한 몇 가지만 알면 커피

를 이해하고 즐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커피를 제대로 알고 즐기기 위해 유용한 정보들

을 모아보았다.

브라질

세계 최대 생산국인 브라질의 커피는 다른 커피

와 가장 융합이 좋아서 대부분 블렌딩(원하는 맛을 

내기 위해 여러 산지의 원두를 섞는 것)에 사용한

다. 비교적 진한 바디(입에 넣었을 때의 기름진 질

감)에 땅콩버터와 같은 느낌의 고소함이 특징이다. 

전반적으로 고급 커피의 특징인 산미가 부족하다 

할 수도 있지만, 일부 지역 커피는 특징적인 산미

가 있고 설탕을 넣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단맛이 느

껴지기도 한다. 

십인십색, 각자의 매력을 뽐내는 세계의 커피

◀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문화’다. 여느 문화가 그렇듯 

다양한 정보가 넘쳐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사실만 

알고 있어도 커피를 100% 

이상으로 즐길 수 있다.

▼ 커피 매장을 가득 

채운 수많은 품종의 

커피들. 산지와 볶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커피 

맛을 느낄 수 있다.

제대로 즐기는 따뜻한

커피 한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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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세계 3위권 생산량이며, 전세계에서 가장 양질의 마일드 커피를 생산한다. 스페셜티 커

피의 산실이기도 하다. 스페셜티 커피란 전문적인 감정사들이 공식적으로 품질을 인정한 

커피로 일반등급 커피보다 2배 이상의 가격을 자랑한다. 콜롬비아 커피 하면 당연히 따라붙

는 것 같은 ‘수프리모’라는 표현은 커피 콩의 크기 분류 중 한 등급이데, 지금은 하나의 브랜

드로 인식될 정도로 널리 쓰인다. 전체적으로 브라질보다 깔끔한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다. 

중남미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멕시코, 엘살바도르, 파

나마 등에서 커피가 생산되며, 생산지 대부분이 고

지대라 커피들이 강렬한 신맛을 낸다. 커피의 신맛

은 영어로 Acidity라 표현하며 시큼하기만 한 맛이 

아닌, 강렬하면서도 단맛을 함유한 우아한 맛이다. 

전반적으로 중남미 커피들은 과일 향의 상큼한 맛

과 캬랴멜과 같은 바디감 좋은 단맛이 균형잡혀 있

다. 특히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생산되는 게

샤 품종은 현존 최고의 커피로 모든 전문가들에게 

격찬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커피의원산지로 알려진 에티오피아의 커피는 장미향과 꿀물을 탄 것 같이 부드럽다. 

케냐의 커피는 서양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류로 바디감이 묵직하고 샴페인을 연상케 

하는 산미가 도드라진다. 최근 들어 르완다와 브룬디의 커피도 약진하고 있는데, 이들 커

피에서는 인삼의 사포닌과 비슷한 맛이 느껴진다.. 

아시아

홍차의 주요 산지로 알려진 인도는 커피로도 유명하다. 가장 잘 알려진 커피가 몬순커

피다. 몬순커피는 이름 그대로 범선으로 아랍 지역과 무역하던 시절, 아랍 지역으로 돌아

갈 계절풍을 기다리는 동안 발효하여 독특한 풍미를 지니게 된 커피다. 인도네시아는 아

시아 최대의 산지이며, 세계적인 커피 체인,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사장이 선호하여 스

타벅스 납품 물량이 많다. 인도네시아 커피의 특징은 진한 바디와 깊은 단맛에 토질의 특

징이 선명해서 제대로 추출했을 때 고소한 초코 쿠키와 같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커피 산지별 특징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지만, 이 특징들이 커피들이 개성을 꼭 제

한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추출하느냐, 추출 후에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브라질의 커

피에서 황홀한 장미향과 과일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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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의 커피는 균형잡힌 

맛으로 사랑받고 있다. 

투박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풍미와 야성적인 

과일향이 조화를 이룬다.

한 잔의 커피를 즐기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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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사용하는 추출 방법은 에

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한 추출인데, 데미타

세 잔에 30ml정도 추출한것이 에스프레소 이다. 에스프

레소라는 용어는 영어의 express라는 표현이며, 고압의 머신

으로 신속하게 커피를 추출한 것을 의미한다. 원조인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는 묵직하고 쓴맛을 강조한 로부스타종이 포함된 블렌

딩을 선호하며,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미국과 유럽의 경향은 에스프

레소의 향미와 맛의 밸런스를 중요시한다.

에스프레소 샷은 다른 음료들의 기반이 된다. 주로 우유를 가공

하여 첨가하는데, 스팀 밀크를 넣으면 카페라떼, 우유 양이 적은 

대신 우유거품을 풍성하게 올린 카푸치노로 나눌 수 있다. 요즘 들

어서는 지역별로 특이한 음료들도 한국에서 

유행인데, 호주인들이 좋아하는 진한 라떼인 

플랫화이트, 독특한 작은잔에 에스프레소와 

우유의 비율이 1대 1인 피콜로도 있다. 이외에

도 국내에는 그 자신보다 우유, 카라멜 시럽, 

휘핑크림과의 조합으로 더 알려진 마키아토

는 피콜로 사이즈의 작은 밀크커피 음료로 서

비스된다.

에스프레소보다 느긋한 방법으로는 핸드드

립이 있다. 말 그대로 손으로 직접 커피에 물

을 따라 걸러내는 방법으로 에스프레소에 비

해 커피들의 특성이 잘 살아나 나름 매니아들

이 있다. 국내에서 핸드드립이 대중적으로 유

에스프레소는 기계를 이용하여 

빠른 시간에 추출해낸다. 

고압의 증기를 사용하므로 

카페인이 적게 용출되며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 가정에서는 

모카포트를 이용하기도 한다.

핸드드립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 

물의 온도나 추출시간은 

물론, 물을 따라내는 박자와 

같은 미묘한 요소들도 커피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에스프레소와 우유는 수많은 음료들을 탄생시키는 

환상의 궁합이다. 가장 대표적인 음료인 카페라떼는 

우유 거품을 이용한 라떼아트로도 사람들을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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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바리스타들

의 수준이 세계 최고라 할수 있다. 칼리타, 고노, 하

리오 등과 같은 추출기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방

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가장 무난한 하

리오 방식이 전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편이다.  

미국 스페셜티 커피 업체들이 사용하는 케멕스 방

식도 초보자들에게 아주 좋다.

핸드드립 방식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가설들

이 많아서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신선하게 분쇄된 

커피 12g정도를 필터를 세팅한 드리퍼 위에 90도 

정도의 뜨거운 물을 부어서 200ml정도의 커피를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다. 원두는 로스팅

한지 2주내외, 분쇄후 30분내외, 약간의 물을 붓고 

30초 정도 잠시 기다린 후 추출하는 것이 좋다. 커

피 추출에는 수많은 방법과 변수가 있다. 좀더 많

은 것이 궁금하다면 주변의 핸드드립 매장에 문의

한다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핸드드립 

방법 차이로도 같은 커피 다른 맛이 나는 경우가 많

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며 재미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직업상 수많은 커피를 접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

독 인상 깊게 남는 커피가 있다. 우선 생각나는 것

은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이다. 전통적인 최고의 커

피로 추앙받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은 우아하고 

산뜻한 맛과 향기를 지니며, 기품 있는 맛과 향기

로 일본의 갑부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것으로 유명

하다.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입되는 것에 대한 반감으로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좋은 커피의 특징인 기품있는 맛과 균형잡힌 각종 향기의 여운이 

길다. 가장 인상 깊던 커피는 파리의 오래된 스페셜티 커피 매장 베흘레 에서 마신 한 잔

으로 블루마운틴 에스프레소 추출이었다.

하와이 코나 마운틴에서 생산되는 코나커피는 비싼 인건비로 인한 가격 상승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최고의 바디와 질감에 이어지는 달콤함으로 마치 커피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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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추출 기구 중 하나인 

프렌치프레스. 커피 원두를 분쇄하여 

용기에 담은 후 그대로 뜨거운 

물을 붓는다.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뚜껑에 붙은 거름망을 아래로 눌러 

커피 찌꺼기를 밑으로 분리해내고 

위쪽의 커피를 따라 마신다. 종이나 

천에 걸러내지 않아 커피 성분이 

풍성하게 빠져나오므로 바디감과 

질감을 확실하게 즐길 수 있다.

기억의 한 곳을 차지한 

커피 향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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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을 마시는 것과 느낌을 선사한다. 가장 적절한 추

출방법으로는 프렌치프레스를 추천한다. 프렌치프

레스는 커피의 바디감과 질감을 가장 극명하게 살

려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코나커피의 장점을 분명하

게 드러낼 수 있다. 기억나는 매장은 하와이 웨스틴 

서프라이더 호텔 로비의 호놀룰루 커피 컴퍼니.

마지막으로 현존 최고가 커피 중 하나이며 최근 

들어서도 종자를 개량하고 있는 게샤 품종. 파나마 

에스메랄다 농장에서 우연히 발견된 품종으로 세

계적인 커퍼(cupper, 커피 원두를 감별하고 평가하

는 사람)인 팀 윈들보가 100점을 기록해서 화제가 

되었으며, 매해 최고가 신기록을 경신 중이다. 현

재 과테말라, 온두라스의 일부 커피 농장으로도 재

배가 확산됐으며, 일반 상업 커피의 100배 이상 가

격에 유통되기도 한다. 

유명한 커피 관련 저술가인 마이클 와이즈만은 

게샤 커피를 마신후 “신의 얼굴을 보았다” 라며 감

탄하기도 했다. 장미, 자스민, 자몽, 포도, 초콜릿, 

캬라멜 의 맛과 향기에 적절히 진한 바디감과 여운 

깊은 후미까지 이어져서 한잔의 커피가 지닐 수 있

는 모든 맛과 향미를 지녔다고 평가받는다. 객관적

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지만, 개인적으로 많은 추억

이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커피다.

커피애호가로서 커피를 사랑하는 것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

간이 새겨 있을 수도 있고, 가슴 아픈 이별이 떠오르는 경우도 있고, 치열한 삶의 흔적이 

떠오를 수도 있다. 찬바람에 콧잔등이 싸늘해 지는 날씨에 정성껏 만든 커피한잔과 사랑

하는 사람의 손을 나눠 잡을 수 있다면 무슨 더한 행복이 있을까? 이번 겨울에는 커피와 

사랑에 빠져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질릴 틈 없는 무한한 매력에 매번 첫사랑 같은 느낌

을 받을 것이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게샤 

품종은 높은 가격에 걸맞는 풍미를 

보여준다.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품종명인 게샤는 일본어 

게이샤와 관련이 없는 지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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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깔끔한 

정육점의 전경. 

우리는 왜 음식 사진을 찍는가?

이호도 ◆ 사진작가
창가의 여유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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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육점에서 판매하는 육포를 

구입하고 현장에서 판매는 모양을 

그대로 담았다. 마치 달콤한 쵸콜렛 

처럼 포장해 놓은것이 매력만점. 

얼마전, 내 사진작업이 전시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개인 갤러리 관장 

Ms. Valerie와 저녁식사 자리를 갖게 되었다. 그 자리에는 샌프란시스코

에 소재한 예술대학원에서 수학중인 지인 이범준 씨도 동석 했다. 나를 포

함한 세명의 조촐한 모임 이었으나, 전시의 성공적인 개관을 축하하기 위

한 기념 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격식을 갖춘 레스토랑에 자리가 마

련 되었다.

 호들갑을 떨며 감탄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성스레 단장된 요리들이 차

례로 우리 테이블로 옮겨지기 시작했다. 거기서부터 이미 맛 이전에 ‘즐거

움’의 공기가 피어 올랐다. 우리 일행은 이미 식전에 포도주를 주거니 받거

니 했고, 바로 그때 관장인 Ms. Valerie가 입을 열었다.

 “이런, 고맙군요 신사분들! 당신들이 사진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 음

식 사진들을 찍으려고 하는게 아닌지 걱정했는데!”

 순간 나와 맞은편에 앉았던 범준씨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겸연쩍은 

웃음을 지었다.

 “저는 음식을 앞에 두고 다른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 보다는 그 음식 자

체를 즐기는게 훨씬 더 즐거운 일 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식사와 대화가 끊

어지는 그 부자연스러운 순간은 정말 뭐라고 할지…”

 과연, 듣고보니 일리가 있었다. Ms. Valerie는 느긋하게 이어지는 대화

와 그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니, 갑자기 크든 작든 카메라 라

는 기계 덩어리를 들이대 그 흐름 멈추게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마치 노크

도 하지 않고 사무실로 쳐들어온 불청객 쯤으로 생각 할 수도 있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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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스럽게도 그 때의 나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었다. 아무리 즐거운 분

위기라고 해도 분명 그 자리에 녹아있는 비즈니스적 성격을 배제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그자리에 그저 느긋한 마

음으로 그저 친구들과 함께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지? 혹은 내가 무

의식 중에 음식 사진을 찍었다면 발레리 여사가 어떻게 반응 했을까? 만

약 그랬더라면, 그날의 대화 주제는 “왜 우리는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일

까?” 로 흘러 갔을지도 모른다.

 왜 요즘의 우리는 그렇게도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일까?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과 그에 이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 카

메라 기능들은 우리에게 사진 이라는 매체를 너무나 편하고 즐겁게 쓸 수 

있는 길을 눈부시게 확장 시켰다. 그리고 그렇게 생산되기 시작한 이미

지들은 문자 중심 이었던 인터넷의 흐름을 바꾸었고, 이어 그 흐름은 소

셜미디어 서비스와 맞물려 어느 한 순간 말 그대로 폭발적인 기세로 퍼져 

나갔다. 적어도 인터넷 그리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게 사진 이미지란 편리하고 유용한 정보 전달 수단 그리고 그 넘어에 있

는 감성적 공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런 표현과 정보공유 매체들의 급격

한 발전 흐름에 따라 전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현상 하나가 

유독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두 말 할 것도 없

이, 바로 식탁 혹은 음식에 대한 사진과 이야기들이 바로 그

것이다.

 지금같은 사진 이미지 범람의 황금시대 이전에는, 카메

라를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대체로 특별하고 

확고한 목적을 가져야 했었다. 예술의 표현 매체로 사용 

된다거나, 중요한 사실의 보도목적 혹은 그도 아니라면 

개개인 일상의 어느 특별한 날(결혼식, 운동회, 졸업식 

혹은 배낭여행 등등)에 사용되는 정도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는 한장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요즘과는 다른 엄청난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을 요

구했기 때문이다. 불친절하고 퉁명스러워 보이는 카

메라를 다루는 법을 완벽하게 익혀야 했고, 현상소

를 찾아가 필름을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그

렇게 해서 사진을 인화 하기까지 드는 비용등을 생

각해 보면 결코 만만치 않았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크

고 거추장스런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맛있는 음

식을 먹을 때 마다 그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상 

뉴욕의 한 일본라멘 

전문점. 긴 대기열에 

서서 음식점의 복잡함을 

담아 보다보면 시간도 

빨리 흘러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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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일일 수 밖에 없었다.

 “야 도대체 그 커피 사진은 왜 찍는거야? 필름값 아깝게스리!”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라고 해야할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들의 손

에손에는 찍으면 찍는대로 바로 화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들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혹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늘 몸에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에 거의 전부라고 해도 좋을만큼 카메라 기능이 추가 되었다.

 우리는 이런 기술의 축복에 힘입어, 그 이전에는 아이러니 하게도 그 

기술의 진입장벽에 의해 쉽게 접근하기 힘들었던 畵像image에 의한 기록

과 의사소통 그리고 그 전파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현상의 

이면에는 단지 기술 발달에 의한 유희거리가 어쩌다가 급속도로 퍼졌다는 

것이 아닌, 인류가 그 기원으로 부터 그토록 원해 왔던 의사소통 수단의 확

장 이라는 큰 의미가 녹아들어 있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확장은 

우리의 일상에 내려 앉기 시작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걸 친구들 한테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찰

칵] ! 이라는, 어린시절 그림일기 숙제를 생각나게 하는 단순하고도 천진

스런 발상을 이제는 기술적인 장벽이라는 불편함 없이 얼마든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나는, 너무나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눈 앞에 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은 발상’의 근본은 인간 본연의 첫 번째 감정에

서 솟아나는 즐거운 감각에서 기인 하는게 아닌가 하고 생각 한다. 음식을 

먹음직스럽게 

구워 낸 라자냐. 

내가 어떤 장소에 어떤 

기분으로 있었는지를 

떠올리게 하는것이 

바로 사진의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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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것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결코 거를수 없는 행위

이다. 하지만 인류는 늘 그런 가장 기본적인 행위를 조금씩 조금씩 가꿔 나

가며 지금의 음식문화를 꽃피웠다. 구전과 기록을 통해 음식문화는 전승

되고 발전해 온 음식 문화에는 분명 삶의 영위 이상의, 일종의 도락적 요소 

또한 들어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어느 문화권 에서든, 옛 

부터 명절이나 즐거운 일에는 늘 특별한 음식이 함께 해 왔지 않는가? 그

리고 우리는 그런 특별한 음식들 혹은 어쩌다가 맛 보는 음식들에 대해 자

연스럽게 얘기한다. 그랬기 때문에 어린시절 우리의 그림 일기에는 중국

집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즐거움은,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지는 걸

독특한 터키식 커피를 

따르는 모습. 오른쪽의 

물잔이 없었다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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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잠깐잠깐 드러나

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을 통해 이렇게 쉽게 나눌 수 없었

을 뿐이라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이런 소소함을 나누기엔 사진이 요구하

는 그 기술적 장벽이, 요구하는 노력이 너무나 높았으니까. 그렇다고, 어

른들이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다시 크레파스를 꺼내 들 수는 없었을 테

니까.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이런 감각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에 늘 감탄하고 있다. 이런 감각의 확

장 이야말로 앞으로 또 발견하게 될 새로운 무엇인가에 대한 근원적 힘이

라고 믿기 때문이다.

 물론 때때로, 바로 나의 얼마 전 저녁 모임처럼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볼 

문제들이 여기저기서 튀어 나오겠지만 그야 아무려면 어떤가? 19세기 첫 

발명 이후 이제서야 대중들이 손쉽게 사용하기 시작한 이 사진이라는 미

디어의 미래에 그정도 숙제는 동시대에 사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같이 

치뤄 나가줄 법도 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범준씨가 말했다.

“아휴, 전 정말로 잠깐 고민 했었어요. 음식이 너무 이뻐서, 이거 사진을 

찍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게, 저도 고민이 되더라니까요? 

음식을 눈으로 먹기도 

한다. 와인의 고운 

빛깔은 시각적으로나 

미각적으로 

매혹적인 소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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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가 가지고 있던 

카메라 로서는 가장 가까이 

다가가 찍은 사진. 좋은 

사진을 찍겠다고 다른 

카메라를 찾으려 했다면 

갓 구운 쿠키의 촉촉함을 

놓쳐 버렸을지도 모른다.

  December Vo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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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능한한 가깝고 단순하게테이블 전체를 찍으려고 하다보면 집중이 되지 않아요! 강조하고 싶은 음식에 가까이 갈 수록 주제가 잘 부각되어 보입니다.

2 주변정돈을 깔끔하게사진을 찍고 나중에 보면 벌써 써버린 물수건이나 휴지들이 사진을 방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의! 그리고 수저나 포크등의 식기로 음식을 집는 

사진은 음식의 모양을 망가뜨리기 쉽기 때문에, 예쁜 사진을 얻으려면 많은 연습이 필요 합니다. 

3 조명에 신경을 조금만 써 주세요음식 사진을 찍을때는 카메라 플래쉬 사용을 하는 것 보다는 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촬영을 하거나, 테이블의 조명을 이용해 은은하게 찍는 

것이 낫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 사진들은 인공조명(플래쉬)를 사용한 것이지만 그건 모두 몇시간 씩 셋팅한 전문 조명들 입니다.

4 분위기 살려주는 사진도 한장씩테이블 위에 차려진 음식 사진처럼, 음식점의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진도 찍어 둔다면, 기억을 되살리기에도 좋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주기에도 좋습니다.

5 타이밍도 중요 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보다는 식사 그 자체죠. 음식이 날라져 왔을때 잠깐 촬영을 하는 정도가 좋아요. 그리고 식사가 너무 많이 진행 되어 

버리면 아무래도 썩 보기 좋은 사진을 찍기가 어려워요.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대개 ‘니벨룽의 반지’로 거의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어, 장래에는 이 번역어로 수렴되리라고 전망해 본다.

음식 사진을 잘 찍기 위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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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양동마을의 전경. 하회마을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옹기종기 모인 집에서 

투박하면서도 정감어린 건축미를 

만끽할 수 있는, 숨은 보석 같은 곳이다. 

손삼호 ◆ 경북도청 관광진흥과 주무관
여행



101

예쁘게 가을을 치장했던 나뭇잎이 땅으로 내려앉

아 거리를 오색으로 물들인 날, 안동 하회마을과 함

께 지난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린 경주 

양동마을로 향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잎을 보며 

사진 찍기에 바빴던 시간을 뒤로하고 며칠간 이어진 

초겨울 날씨와 간밤 내린 비로 양동마을의 흙은 낙엽

으로 뒤덮였다.

떠나가는 가을 끝자락과 함께 한 여행은 이렇게 

시작됐다. 가을을 외면하기 어려워 내린 결정이었

다. 바쁜 일상에 쫓기며 숨 가쁜 삶을 살다 초겨울의 

문턱에서 느림의 미학을 즐기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

는 생각이 간절했다.양동마을에 첫발을 내딛은 순

간, 떠나가는 가을을 안쓰러워하면서도 이 곳에서 

다가오는 겨울을 맞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500여 년의 세월을 버텨 온 양동마을에는 켜켜이 쌓

인 세월만큼이나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조화로움이 있다. 떠나는 가을과 다가올 겨

울이 사이좋게 뒤섞인 요즘 같은 때에 딱 맞는 곳인 셈이다.

500년 향기에 취해 버린 느림 여행

새단장한 양동마을의 전시장과 진입로를 따라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한 폭의 그림 같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수백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이어온 고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원근감을 더해주고, 입구

부터 마을 안쪽으로 뻗은 커다란 도로는 초겨울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준다.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두 

갈래의 또 다른 길을 만난다. 두 개의 길이 빚어내는 화폭이 마을 전경을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 놓는

다. 한 눈에 쏙 들어오는 마을 전경이 부채처럼 한 눈에 들어와 초겨울에 어울리는 상쾌함이 있다. 두 

갈래 길이 만든 여백에 마을이 살폿 들어앉은 것만 같은 느낌이다. 마을 앞 도로는 마을이 빚어내는 

화폭의 주제 중 하나다. 전통미학의 고봉인 고(故) 오주석 선생의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을 통해 길

이 전해주는 여백의 미를 깨닫게 한 바 있다. 여백은 손을 대지 않은 종이의 빈 부분을 말한다. 얼핏 

시각 정보가 없는 빈 공간처럼 보이지만 여백이 주변의 사물들과 어우러지면 심오하고 풍부한 의미

를 담아내는 그릇이 된다. 길도 마찬가지다. 아무도 없는 텅 빈 양동마을의 길이건만 실상 그 위에는 

마을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들의 자취가 남아있다.

마을 입구의 한적한 소나무길. 자연인지 인공인지 

알 수 없는 길에 눈까지 덮여 양동마을은 그 자체로 

자연 속의 풍광이 된다. 길이 여백이기도 하고, 

하늘이 여백이기도 하고, 나무가 여백이기도 하다.



마을길을 따라 햇살에 비친 기와집들은 고색의 향

기를 퍼뜨리며 반짝거린다. 기와집 사이로 고개를 내

민 초가들은 몽글몽글 펴 있는 구름인양 정겨워 좋은 

대비를 이룬다. 여름 내내 연꽃이 수놓았음을 짐작케 하는 연꽃밭에서는 또 다른 생명들이 다음 

여름을 찬란하게 보내려 준비하고 있다. 오랜 세월을 견뎌 온 마을의 숨결 하나하나가 포근한 감

동을 준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또 다른 멋이 있다. 기와집 처마가 맞닿아 일구어내는 유려한 선과 경쾌

하게 오르내리는 흙담 사이로 수백 년 전의 모습이 엿보인다. 양동마을의 골목길에는 돌담과 흙길이 

옛 것 그대로 남은 덕분이다. 다른 보존마을과는 다른, 양동마을만의 정겨운 모습이다. 집집마다 머

리에 인 까만 기와와 해묵은 초가들이 저마다 옛 얘기를 들려주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바닥에

는 오색으로 내려앉은 잎들이 보인다. 여름 잎으로 화려하게 치장했을 가지들은 앙상하게 홀로 남아 

긴 세월의 정취를 더해준다.

기와 사이의 초가도 양동마을이라는 커다란 화폭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기와집과 한데 어울린 

초가가 초라하지 않고 의연한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당당함마저 느껴진다.

골목길 고택 사이에서 집에 깃든 세월의 

무게를 새삼 느낀다. 오랜 시간동안 저마

다의 삶을 살다 간 사람들이 달그락거리며 

식사를 준비하고, 기합을 넣어 장작을 패

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

리는 것만 같다. 그 곳에 머물다 간 사람들

의 기억과 세월을 품은, 이야기가 고택을 

가득 채운다. 그런 의미에서 고택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생한 기록이자 

생활이다.

상념을 잠시 쉬고 다시 길을 본다. 녹슨 

대문 고리에서 청이끼 짙게 낀 기왓골에 

이르기까지, 숱한 시절들을 거쳐 온 삶의 흔적들이 빛을 발한다. 세월의 아름다움에는 현대문명이 

꾸며낸 새로움이 결코 따를 수 없는 아우라가 있다. 오랜 시간에 각인된 고고한 자부심과 범접할 수 

없는 권위야말로 고택의 매력인 것이다.

영남의 3대 반가마을로 유명양동마을은 조선시대 이래 안동의 하회, 칠곡 매원마을과 더불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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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마다 정겹게 뻗은 

흙담에는 오랜 세월 

켜켜이 쌓인 정겨움이 

있다. 담 아래 장독들이 

여유로운 일상을 엿보게 

하는 것만 같다.

기와 사이의 초가도 양동마을이라는 커다란 화폭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다. 기와집과 한데 어울린 초가가 초라하지 않고 

의연한 민초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 당당함마저 느껴진다.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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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3대 반가마을로 회자되어 왔다. 영천에서 포항 방향 28번 국도를 따라 시티재를 넘고 안강을 

벗어나면, 영일만으로 느리게 흐르는 형산강 물길에 이른다. 눈을 왼쪽으로 돌리면 멀리 운주산과 

비학산이 비상하는 학처럼 날개를 펼치고 그 날개 자락에 넓은 안강들이 열린다. 북쪽의 운주산에서 

흘러내리는 안락천은 형산강 허벅지에 맞닿아 두 물줄기가 하나로 합쳐진다. 양동마을은 바로 안락

천변을 따라 동북쪽으로 찾아든 설창산 골에 있다.

동네 어귀인 양동초등학교 앞마당에 이르면 고지대의 집들은 팔을 크게 벌려 풍광을 감싸안은 

듯 자리잡고 있다. 산세가 주거공간을 품어 안은 것인지 주거 공간들이 작은 골을 다시 감아 안은 

것인지 그 형세가 제법 절묘하다. 마을은 동편의 장태골에서 발원하여 서편으로 흐르는 작은 실개

천을 중심으로 남향과 북향, 두 골이 서로 마주 보게 형성되어 있다.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보는 설

창산은 물(勿)자 형태로 네 개의 능선을 만들어 남

향마을을 품고, 남쪽에 선 성주봉은 북향마을을 

품는다.설창산 남쪽으로 길고 넓게 능선을 따라 

발달한 동네는 양지, 가파르게 솟아오른 성주봉 

아래로 형성된 마을은 음지라고 할 수 있다. 양지

의 중심은 물봉골이다. 거기서 다시 동쪽으로 안

골이 형성되어 마을을 깊고도 넓게 만들어 준다. 

마을에는 종택과 정자, 그리고 서원 등 옛집으로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집인 서백당은 

안골에서도 동북단에 위치한다. 물봉골에서 남서

쪽 끝단에 차지한 집은 관가정으로, 이 두 집은 양

나지막한 벽에 옹기종기 

모여 선 항아리들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양동마을에는 

자연과의 조화 덕분에 

고유의 정서가 있다. 

양동마을을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반가로 유명하다. 

우람하게, 그러나 

위압적이지 않게 솟은 

쪽문이 소박한 풍류를 즐긴 

선비들을 보여주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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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마을의 여러 고택군들 중에서 단연 빼어난 모습을 보인다. 양동마을의 가옥들은 능선을 따라 여

유로운 공간을 이루면서 한두 채씩 들어앉아 있어 더없이 자유로워 보인다.

크고 작은 기와집과 초가집들은 한 채씩 듬성듬성 혹은 몇 채씩 동반하다가도 다시 거리를 두어 

여유 있게 전체 마을을 이루고 있다. 검은 기와지붕의 큰 집에 황토 빛 담과 푸른 숲, 그 외양이 단

조로운 듯하지만, 전혀 무료하지 않은 이유가 집과 집을 이어주는 일정한 여유 공간 때문인 듯하

다. 알맞게 배치된 집들 간의 간격은 보는 이들에게 고아한 품격을 느끼게 한다. 그림 속의 여백미

를 감상하는 것처럼 채움과 비움의 조화가 완성된 화폭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산곡이 가옥을 품

고 집과 담들은 사람을 안락하게 하는 공간을 만들어 더욱더 왕성한 생명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것

이다.양동마을의 그림을 닮은 모습은 문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하다. 문화란 그저 널

부러져 있는 것만으로는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다. 조직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니게 할 때 그 과

거는 과거가 아닌 현재의 힘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문화의 힘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조직이나 

사회의 기층을 떠받치는 데 있다. 보이는 것이 문화가 아니라 그 뿌리가 문화라는 이야기다. 보이

지 않는 공간, 의식하지 않는 공간이 넉넉하고 풍성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넉넉

한 인심을 형성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의 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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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하회마을과 함께 지난 2010년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양동마을은 지난 1984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문화제(중요민속자료 제189호)로 지정되었다. 경주 설창산에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경주손씨와 여강이씨 

종가가 500여 년 동안 전통을 잇는 유서 깊은 반촌 마을이다.

전통 민속마을 중 가장 큰 규모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반촌으로 손(孫)씨, 이(李)씨 성 주축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다. 500여 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문화 보존 및 볼거리, 역사적인 내용 등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마을이다.

전국에 6개소의 전통민속마을이 있으나, 마을의 규모, 보존상태, 문화재의 수와 전통성,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때묻지 않은 향토성 등에서 어느 곳보다 훌륭하고 볼거리가 많아 지난 1992년 영국의 찰스 황태자도 

이곳을 방문했다.

한국 최대 규모의 대표적 조선시대 동성취락으로 수많은 조선시대의 상류주택을 포함해 500년이 넘는 고색창연한 

54호의 고와가(古瓦家)와 이를 에워싸고 있는 고즈넉한 110여 호의 초가로 이루어져 있다. 양반가옥은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낮은 지대에는 하인들의 주택이 양반가옥을 에워싸고 있다.

경주 손 씨와 여강 이 씨의 양 가문에 의해 형성된 토성마을로 우재 손중돈 선생, 회재 이언적 선생을 비롯하여 

명공(名公)과 석학을 많이 배출됐다.경주시에서 동북방으로 20km쯤 떨어져 있으며, 마을의 뒷 배경이자 주산인 

설창산의 문장봉에서 산등성이가 뻗어내려 네줄기로 갈라진 등선과 골짜기가 물(勿)자형의 지세를 이루고 있다. 

내곡, 물봉골, 거림 하촌의 4골짜기와 물봉 동산과 수졸당 뒷동산의 두 산등성이, 그리고 물봉골을 넘어 갈구덕으로 

마을이 구성되어 있다.

수백년 된 기와집과 나지막한 토담으로 이어지며, 통감속편(국보 283), 무첨당(보물 411), 향단(보물, 412), 

관가정(보물 442), 손소영정(보물 1216)을 비롯해 서백당(중요민속자료 23) 등 중요민속자료 12점과, 손소선생 

분재기(경북유형문화재 14) 등 도지정문화재 7점이 있다.와가와 초가 등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지며 전통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아름다운 풍경과 낮은 토담길 사이를 걸으며 긴 역사의 향기를 넉넉하게 감상할 수 있다. 유교 

전통문화와 관습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있어 아름다운 우리 예절과 전통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양동마을에 대한 유래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는지 정확한 문헌기록은 없으나, 청동기 시대 묘제의 하나인 

석관묘가 마을의 안산인 성주산 정상의 구릉지에 100여기나 있었으나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4C 이전에 사람이 

거주했다고 본다.

또 이웃 마을 안계리에 고분군이 있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이미 삼국시대인 4~5세기경에 상당한 세력을 가진 

족장급에 속하는 유력자가 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에서 조선초기에 이르기까지는 오씨(吳氏). 아산 장씨(牙山 蔣氏)가 작은 마을을 이루었다고 하나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경북 지방 고문서집성(영남대 발간)에 따르면 여강 이씨인 이광호 선생이 이 마을에 거주하였으며, 그의 손서(孫壻)가 

된 풍덕 류씨 류복하 선생이 처가에 들어와 살았고, 양민공 손소공이 540여년 전 류복하의 무남독녀와 결혼한 후 

청송 안덕에서 처가인 양동으로 이주해 처가의 재산을 상속받아 이곳에서 살다 공신이 되어 고관의 반열에 올랐다. 

또, 이광호 선생의 재종증손으로 성종의 총애를 받던 성균생원 찬성공 이번 선생 손소의 7남매 가운데 장녀와 

결혼하여 영일에서 이곳으로 옮겨와서 살고 이들의 맏아들이자 동방5현의 한 분인 문원공 회재 이언적(文元公 晦齋 

李彦迪 1491-1553)선생이 배출되면서 손씨, 이씨 두 씨족에 의해 오늘과 같은 양동마을이 형성되었다.

양동민속마을이 외손마을이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며 조선초기까지만 해도 실제 남자가 처가를 따라 가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풍덕 류씨의 후손은 절손되어 외손인 손씨 문중에서 제향을 받들고 있다.

경주 양동마을은...



이제 통계자료가 필요하실 때는mdss.kostat.go.kr으로 문의하십시오.
통계 정보(전산자료) 이용안내

분 야 계 열 수 주 요 수 록 내 용

국토면적, 기후, 행정단위 2,570 행정구역별면적, 농경지면적, 기온, 강수량

인구, 가구, 주택 1,805,158 인구수, 인구이동, 생명표, 가구, 주택수

국민계정, 지역내총생산, 경기종합지수 9,490 국민총생산, 지역내총생산, 경기종합지수

노동, 임금, 경제활동(실업률) 234,054 경제활동인구, 임금, 노동생산성지수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9,152 경지이용, 양곡수급, 농가경제, 농업생산성

광업, 제조업, 산업활동동향 624,176 광공업사업체, 생산, 출하, 재고동향, 주요제품생산량

건설, 도로, 상수도, 항만, 주택현황 4,650 건설업사업체, 건축허가, 도로연장, 상하수도

에너지 857 전력, 무연탄, 석유, 에너지소비

운수, 통신, 관광 3,254 운수업사업체, 육상운송, 해운, 우편, 관광객

물가(소비자, 생산자, 수출입), 농가가격지수 51,398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수출입물가, 농촌물가

총사업체, 도소매업, 서비스업 157,214 행정구역별사업체수, 도소매업체수, 도소매판매액

도시가계(소득, 지출) 38,564 전가구가계지출, 근로자가계수지, 봉급자가계수지

금융, 통화, 증권, 보험 1,100 통화량, 예금 및 대출금, 증권거래, 보험사업

재정(조세, 지방세) 831 재정수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세입세출, 조세수입

보건, 사회보장, 환경 5,569 의료, 의약, 사회보장, 대기 및 수질오염, 의료보호

교육, 문화, 과학 4,041 학교, 도서관, 문화재, 과학기술연구활동

기업경영(자산, 자본, 비용) 28,165 자산, 자본비율, 수익 및 비용관계비율, 기업성장지표

무역, 외한, 국제수지 12,739 수출, 수입, 환율, 외채·해외투자, 외한보유

공공행정(공무원, 범죄, 사고, 호적, 등기) 4,790 공무원, 범죄, 사고, 호적 및 등기

기 타 각국별 인구, 수출입, 국민계정, 물가

계 2,997,774

■ 이용 영역



■ 제공 범위

-  자료량 : 최근공표 시점부터 최대 과거 30년간 자료

 (자료별로 수록 연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특정자료는 시계열이 짧을 수도 있음)

-  자료 주기 : 자료 특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별,

 부정기 자료

■ 제공 방법

-  통계자료 가공·분석 제공

-  통계상품 개발 제공(업데이트 시 자동 제공)

-  각종 분석 및 보고서

-  통계품질 관리진단

표 자료 이외에도 자료의 신뢰성, 이용목적, 

이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미 공표자료,

원시 개별자료, 명부자료(사업체, 가구)에 대하여 

제공가능 범위 내에서 가공 후 제공

■ 이용 방법

가.  직접이용

  MDSS(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시스템

  mdss.kostat.go.kr)에 접속

나.  문의

-  연락처 : 재단법인「한국통계진흥원」

-  전화 : (031) 759-0167 FAX : (031) 759-0240

-  주소 : (우) 461-824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85(태평1동 6454) 4층

-  E-mail : mdss@stat.or.kr

조사대행
 업무 서비

스

공공기관 및 일반사업체에서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조사업무를 한국통계진흥원에서 조사기획부터 

보고서작성까지 일괄처리

서비스(One-Stop Service)로 제공합니다.

■ 조사기획

-  표본 설계 : 가구 및 사업체 조사에 대한 국가승인통계 준의 표본 설계진행

-  조사표 작성 : 조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맞춤 조사표 작성

■ 현장조사

-  조사원 선발 : 전국 1,500여명의 조사원 DB를 활용

 (서울/경기,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강원, 제주 지역에 실사 네트워크 구성)

-  조사원 교육 : 조사원의 소양, 조사진행 요령, 보안 등에 대한 내용을 교육

-  조사원 감독 : 실사감독원의 실사지도와 조사원별 전화 모니터링을 통한 감독

-  조사원 관리 : 조사원별 조사진행 절차별 실적 평가를 통한 관리

■ 데이터 처리

-  에디팅/코딩 : 전문 에디팅/코딩 팀에 의한 설문응답 내용의 처리

-  자료입력 : 2인의 전문 자료입력원에 의한 더블펀칭 시스템 운영

 (입력 오류 방지)

-  통계표 작성 : 자료의 분석단위별 기초통계테이블 작성, 고급분석 등 수행

■ 결과보고서 작성

-  결과 분석 :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보고서 작성

-  시사점도출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시사점 작성

보고서 작성

● 결과 보고서 작성
● 시사점 도출

데이터 처리

● 에디팅/코딩/입력
● 통계표 작성

현장조사

● 조사원 선발/교육
● 조사원 관리
     /감독

조사기획

● 표본설계
● 조사표작성



통계청은 통계개발·활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도움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국가통계정보 제공사이트를 활용하세요.

통계청과 국가통계를 
활용하세요!

통계청과 국가통계를 
활용하세요!

지도 위 통계정보 살펴보기

SGIS
[sgis.kostat.go.kr]

인구, 가구, 주택, 사업체 통계 등 

각종 통계를 지도(GIS) 위에서 

한눈에 파악(900여개 항목)

국가통계 쉽게 찾기

KOSIS
[kosis.kr]

우리나라 주요 통계를 주제별, 기관별, 

명칭별 등 알기 쉽게 분류해 제공

(116개 기관, 507종 통계)

우리나라의 이모저모

e-나라지표
[www.index.go.kr]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과

추진에 필요한 각종 국정지표

(705개 지표)


